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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一般事項

가. a BU : 1990. 2. 7W 10:00 ~ 12:15

나. 場 所 :板門店 우리測 地域 r平料의 집 J

다 . 雙方 代表團

우 리 制 lb 側

< 를席枕表 > < 團 長 >

張 忠 植 김 릴 진

( 大韓올림 픽委員會 副委료長 ) ( 조선올림적위원회 부위원장 )

< 枕 表 > < 代 表 >

率 學 來 장 웅

c 大韓올림적 委員兪 指任要最 ) ( 조선올림픽위원회 서 기 장 )

任 출 漂 림 세 진

c 大韓올림 픽委員諒 委 與 ) (조선올림적위원회 위 윈 )

富 英 承 허 혁 필

(大韓출림적委與會 委 친 ) ( 조선올림적위원회 위 원 )

朴 秀 淸 김 상 부

( 大韓올림 적委撚肅 委 피 ) ( 조선올림적위원회 위 원 )

. 3 .





會 議 錄





2 . 會 議 錄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

南 ( 張忠植 ) :안념하십니까 ?
.

北 (김헝진 ) :예 , 안넘하셨습니까를

( 記者들 寫眞據影 )

南(張志植 ) :자 , 찰읍시다
.

北 ( 김형진 ) :아주 記者先生.님들 상당히 극성스럽습니다
.

南 ( 張志植 ) :그동안 健康하졌습니까구

北 (김형진 ) :에 .

商 c張志植 ) :춥지 않습니까?

料(김형진 ) :아, 지금 푸근합니다. 요즘 날씨가 좋습니다
.

南(張忠植) :지난 주에는 눈이 많이 와 가지고서, 요 근래에 저희는 눈

이 많이 찰습니다
.

北(김형진 ) :예 , 그쪽에서 눈이 많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南(張志植 ) :어및습니까 平漆은를

北(김형진 ) :우리 쪽에도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뭐 개성 내려오면

서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보니까 눈이 많이 오고 또 우리 北方

쪽에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

그래서 지금 아마 스키季節이 돼서 눈이 많이 오는게 體育人들에게는

.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

南(張忠植) :어및게 블도 가까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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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험진 ) : 엊그저께 立春이 지났습죠를

南(張志植) :예. 어및습니까 지금 以北에는 r立春大吉 J이라고 이렇게 대

문에 써 붙입니까?

料(김형진 ) :뭐 씨 붙이는 건 없어도 立春이야 워 누구나가 다 아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봄이 온다 이찰게 생각하니까 다들 좀 봄이라는 거

야 모든 것이 꼭트고 또 萬物이 蘇生하는 季節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

에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또 約束하게 됩니다
.

南(張志植) :그러한 뜻에서 이제 立春을 맞이하게 되면 및닐 風習을 = L

대로 지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 舊正이 되며는 봄이 가까이 온

다고 생각을 하고 立春을 맞이해서는 방에 또는 대문 밖에 r立春大吉J

이라고 써 붙이고 말이2 ..

北(김형진 ) :그래서 이제는 봄이 온 것 만은 季節的으로 確定的인 거츠토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씨도 뿌리고 뭐 結事도 하고 해서 열매도 즘

거됐는데 自然秊節은 이렇게 상당히 빠른데 對話는 좀 늦은 感이 있어

서 아직 가을을 못 면했습니다
.

南(張忠植) :어및게 오늘이 9次會談 아닙니까를 그러면 우리가 傳統的으

로 아출宇 숫자, 西洋사람들은 일곱字의 슷자를 좋아합니다마는 우리는

r갑오J라고 해서 아흡字의 출자가 우리에게는 참 를은 출자인데 9 次

會談때 우리가 8次會談때 거두지 못했던 것을 9次찰談때 름 거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北(김형진 ) :글때 출자야 아흡이건 열이건 그건 어디까지나 客觀이니까

主觀이 그저 마음을 어렇게 먹는다 하는데 따라서 잘 되겠죠 뭐 틀 .

南(張忠植) :그동안 어떻게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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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형진 ) :예. 綠側에서 아마 좋은 結賓을 맺도록 플은 案들을 가지3 .

나왔으리 라고 생각하는데 요 .

南(張奈植 ) :.어및게 오늘 會談해 볼까요를

北(김형진 ) ;예. 會談 始作해 봅시다 .

南(張志植 ) :場內를 를 整理해 주졌으면 합니다.

오늘 마침 이 집을 짓고 난 후에는 우리 體育會談이 여기에서 이루
.

어져서 상당히 마음이 기분니다. 그동안 저희가 좋지 않은 집에서 모시

다가 오늘...... .

北(김형진) :이게 워 板門店이라는게 본래 分裂의 象徵인데 뭐 統.을 하

는 方向에서 이렇게 자꾸 여기다가 좋은 집 지를 얘기해서야 사실 안

되지요.

南(張恣植) :앞으로 統一이 다가올수록 이 附近에다가 觀E地도 즘 만들

고 집도 를 잘 지어서 이제는 自由스럽게 往來할 수 있도록 빨리 다

가와야 될텐데 요 .

北(김형진 ) :아마 뭐 觀光地야 우리나라야 본래 三千里 錦縮撚山인데 ; l

럼 플은데를 觀光地로 해야지 이렇게 民族分烈의 가슴 아픈데를 後輩들

에게 넘겨주자고 또 보여주자고 이렇게 할 必要야 없죠 .

南(張志撚)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過去의 쓰라림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

러한 民族의 悲劇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김團長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야죠?

北(김형진) :예. 그럼 제가 먼저 즘 얘기를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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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側 基本發言 >

남측대 표 여러분 !

오늘로서 우리는 금년에 들어와 벌써 3번째로 본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

장방이 다같이 지난해 l2월중에 기본문제 토의를 결속하고 새해에 들이

와서 l될중에 유일팀 구성 .참가에 관한 최종합의서에 서명을 해서 2월

l일부터 합의서가 발호되도록 하자고 익속해 놓고도 오늘 또다시 제9차

회담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된데 대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

각합니 다
.

오늘 우리 회담은 합의서 서명을 눈앞에 둔 최종절속단계에 와서 심각

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형편은 회담을 했어도 유

일팀을 탄생시키지 못했던 6o년대와 7o년대의 전철을 밟는가 할지 않는

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실을 놓고 온 겨레와 북과 남의 모든 체육인들은 안타까움을 금

치 못하고 있고 또 회담의 운명과 유일팀의 전도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

고 있습니 다
.

내외의 공정한 여른이 힌결같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오늘 유일팀 구

성문제가 엄중한 기로에 놓이고 회담의 운명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

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귀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

다시 말해서 회담이 교착상태에 놓이고 거의다 성사되어 가던 유일팀이

하루아침에 된서리를 맞게 된 근본원인은 처음부터 회담은 하되 유일팀을

구성하지 않고 제 ll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유일팀으로가 아니라 별개의 팀

으 로 출전하려 작정하고 회담앞에 인위적인 난관과 복잡성을 조성해온 귀

측의 부당한 대화자세와 림장에 기인됩니다
.

귀촉은 회담을 시작한 첫시기부터 유일팀을 성사시키려고 한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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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반대로 여러가지 방법을 고안해내서 유일팀 구성문제 토의가 진전되

지 못하도록 연이어 제동을 걸어 왔습니다
.

선수선발과 .관련한 방안토의 과정만 보더라도 귀측은 우리가 제 l차 회

담때에 그와 관련한 안을 종목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제기하

자 그것이 복잡하다고 하면서 그러한 실무적 문제들은 본회딤에서 토의하

지 말고 앞으로 공동위원회가 나오면 거기서 협의 .결정하자고 우겨됐습니다
.

우리는 그때 우리안이 정당했지만 어및게 하나 한 문제라도 발리 타결

지으려는 입장으로부터 우리안을 수정해서 그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토

의하도록 하자는 귀측의 안에 동의하였습니다
.

그런데 귀측은 자기가 한 말과는 달리 찰방 합의사항을 꺼리낌없이 뒤

집어 엎고 제 4 차 회딤에 나와서 l8개 항이나 되는 복잡한 선수선발 방

법을 새로 수정해서 제기하고 그것을 공동위원회에서가 아니라 본회담에서

토의해야 한다고 생고집을 부렸으며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

리가 선수선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트집을 걸기 까

지 했습니 다
.

그런가 하면 심지어 5차회담 때에는 선수선발전의 공개성 문제를 새로

또다시 들고 나와서 불필요한 논쟁을 및리게 하고 회담앞에 장애를 덧찰

아 놓았습니 다
.

사실상 귀측의 이러한 행동은 유일팀 구성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목

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

우리는 그때에 벌씨 귀측이 진실로 유일팀을 탄생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

지 않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귀측의 그를된 행위에 대해서 모든것을 참고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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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안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아량을 보였습니다
.

그후에도 귀측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의에 의해서 회담이 진친될수록 유

일팀을 성사시키지 않으려는 부당한 태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

작했습니 다
.

지난해 l2될 22일에 가지었던 제 6 차 회담때 귀측이 취한 행동이 그것

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귀측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미라고

생각합니 다
.

6차회담때 우리는 지난해 l2월 중으로 유일팀 구성에 관한 lo개항 토

의를 결속하기로 한 찰방 합의사항이 그대로 리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

수단단장문제 , 공동사무국 장소문제 등 그때까지 미길로 남아있던 4가지 문

제에 대해씨 귀측안에 된제가 있지만 대폭 양보해서 귀측안을 그대로 받

아들였던 것 입니 다
.

그리하여 6차회담에 와서 유일팀구성과 관련한 기본방안은 완전히 합의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이것은 근 3o년에 걸치는 북남체육회딤 역사상 찌기 없있던 것으로서

커다란 사변으로 되는 것입니다
.

그출.데 그때 귀측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귀측은 우리의 양보로 유

일팀 구성을 위한 lo개 방안이 다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찰게도 합

의가 이룩되지 않았다고 우겨대는 출지못힐 희극을 연출했습니다
.

그뿐이 아닙니다. 귀측은 우리측이 귀측에서 내놓은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방안을 그대로 받아 들이자 귀측은 채 검토도 잘해보지 않고 동

의하는가 또 발리 동의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동의

하는것 자체를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 시비해 나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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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측의 그러한 행동은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서 이 회담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속에서

조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귀측이 유일팀 구성문

제 토의가 친전되어 타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를 명백히 알게 되

었습니 다
.

유일팀 구성을 지연.파탄시키기 위한 귀측의 책동은 합의서에 서명을 하

고 유일팀 탄생을 내외에 선포하기로 한 제7차 회담을 일주일 앞두J L

열린 제4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그때 귀측은 본피담의 위임사항을 어기고 부칙

이라는 미명하에 회담앞에 난관과 복잡성을 조성하는 37개 힝목이나 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생뚱같이 제기하고 그것부터 토의하지 않으면 합의서 문

안정리도 할 수 없고 서명도 할 수 없다고 고집해 나싫습니다 .

귀측이 하는 부칙내용이 찰방의 합의정신에 대한 위반이고 또 유일팀

구성을 지연시키고 회담 앞에 난관과 복잡성만을 조성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이 더 논의할 여지없이 명백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토의하기 전

에는 할의서 문안정리도 할 수 없고 또 서명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애

당초 유일팀을 구성하지 않겠#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 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더욱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귀측이 유일팀 구성에 합의

하지 못하면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아시아올림픽이사회에 별개

의 팀으로 출전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자는 문제까지 꺼리낌없이 들고

나온 사실입니다
.

유일팀으로 출전하기 위한 회담을 하면서 별개의 팀으로 가겠다는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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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국제기구에 보내자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의 수

치이고 유일팀을 갈망하는 겨레의 염원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燎

사실상 지난 4차 실무대표접촉이 있은 후 오늘까지 3o일간이나 우리회

담에 아무런 진전도 없이 공전을 겪고 있는 것이 그때 귀측이 37개 항

목에 달하는 이른바 부칙이라는 엉뚱한 문제를 를고 나와 회담 할에 인

위적인 장애를 조성해 나싫기 때문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온세상이 다 알

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는 유일팀 구성을 지연시키고 회담을 파국에로 몰아가

는 귀측의 행동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쪽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

얼마전에 귀측의 책밈있는 한 관계자는 유일팀이 될 경우 단독출전 할

경우보다 저조한 성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귀당국의 한

체육관계자도 제ll차아시아경기대회에 개변팀으로 나가겠다고 공공연히 선

포했습니 다
.

체육을 주관하는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괴이한 공언은 사

실에 있어서 유일팀 구성문제를 파탄시키기 위한 전면 도전행위이고 체육

회담에 대한 결렬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심지어 요즈음 남조선에서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아시아경기대회에 단독으

로 갈데 대한 여른을 집요하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대

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를

남측대표 여러분 !

유일팀 을 구성하여 제ll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하나의 팀으로

출전하는 것은 온 겨레의 간절한 염원이고 찰방 lo명 대표들이 지니고있



는 숭고한 민족적 과업입니다
.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일팀을 성사시켜야 하며 이제와서 그것을

중도반단 할 .수 없습니다
.

그러자면 귀측이 진실로 유일팀을 구성하려는 립장에로 돌아와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귀측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적 문제들을 제

기하는 바입니다
.

첫째로, 제 ll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절대로 별개의 팀으로 가지 않으며 어

면 일이 있어도 유일팀으로 참가할 것이라는데 대해서 쌓방이 합의하고

내외에 선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귀측이 불가피한 사정을 구실로 별개의 팀으로 참가한다는 내용의 서한

을 베이징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아시아올림픽이사회에 보내자고 하는 것은 유

일팀으로가 아니라 별개의 팀으로 찰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한

간교한 술책입니다
.

귀측은 이것을 합의사항 리행보장장치라고 하지만 그것은 억지주장이며

사실상 개별팀으로 가기 위한 보장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귀측이 실지로 제 ll 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유일팀으로 참가하려면 그것을

철회해야 하며 이미 유일팀을 구성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들이 다 합의

된 조건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북과 찰이 유일팀으로 출전하려고 한다는

데 대하여 우리와 합의하고 그것을 내외에 선포함으로서 유일팀 구성에

대한 귀측의 의지를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

둘째로, 귀측이 회담외적문제이거나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한 문제들

을 들고 나와 유일팀 구성을 지연시킨 사실을 시인하고 부칙을 깨끗이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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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더 논의할 여지없이 명백해진 바와같이 귀측이 고집하고 있는 부

척이라는 것은 유일팀의 탄생을 가로막는 제동장치입니다 .

우리는 유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문제에서는 양보도 하고 타헙도 할 수

있지만 합의사항을 공공연히 위반하면서 유일팀 구성을 방해해 나서는 귀

측의 태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

귀측이 조금이라도 유일팀 구성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며 이제라도 당장 고의적으로 회담에 난관을 조성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부칙을 철회하고 이미 힙의한 유일팀 구성방안 합의서 문안정리

를 하고 서명하자는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친째로, 우리는 제 ll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별개의 팀으로 가겠다고 한 귀

측 책임직인 체육관계자들의 발언을 취소할 것을 주장합니다
.

귀측이 안찰이 다르게 우리와 마주 앉아서는 유일팀 구성문제를 놓고 회

담을 하면서 뒤에서는 별개의 팀으로 가기 위한 행동을 하는것은 유일팀

을 바라는 온겨레와 북과 남의 모든 체육인들에 대힌 출납할 수 없는 모

독이며 회담상대방에 대 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 아널 수 없습니다
.

귀측은 별개의 팀으로 참가하기 위해서 벌리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즉

각 중지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유일팀이 아니라 벌개의 팀으로 참가하겠다

는 것을 선포한 귀측의 책임적인 체육관계자의 발언을 취소하도록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상에서 우리는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는 회담을 구원하고 유일팀을

성사시키는데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원칙적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

우리가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한 태도는 진실로 유일팀을 구성하려고 하

는가 아니면 말로만 유일팀에 대하여 운운하고 실지로는 유일팀 구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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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가 하는것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

귀측이 조금이라도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하는데 괸치을 가지JL 있

다면 지체없6 우리의 요구를 성근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

우리측의 거듭되는 촉구와 내외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끝내 유일팀이 구

성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측이 지게 될 것이며

그것은 참으로 민족과 역사앞에 및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南c張志植) :름 달리 생각하고 나오실 줄 알았더니 지난 會談때 말씀하

신 것을 더욱 强調하시는구만요 .

北 ( 김형진 ) :예 .

南(張忠植) :그럼 제가 우리料의 씀을 傳하겠습니다 .

<우리側 첫 發言 >

北側代表 여러분 !

오 늘 우리는 제ll회 北京아시아경기대회 單一팀構成 .參加間題를 協議하

기 위한 第9次 添jk體育會談을 開催하게 됩니다 .

南北要方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흡차례의 本會談과 여섯차례의 賓 務 代

表接觸을 가지면서 單.팀構成 .參加와 關聯한 全般的인 問題를 協議하고

있습니 다
.

商北體育會談은 반세기 가까이 分斷狀態를 持續해온 우리 民族이 國 際

競技大會에 單一팀으로 出戰함으로써 對內的으로는 상호 和鮮와 漆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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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트고 對外的으로는 民族의 團合된 모습과 훌륭한 技備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民族的 輿望에 訓應하려는 데 그 뜻이 있

습니다.

더욱이 이 會談에 임하는 代表團은 和解와 協力, 改革과 開放을 向해

急速한 變化를 거듭하는 世界情勢의 흐름속에서 남과 북이 하나의 民族

共同體로서 어느 한특도 世界史의 뒤안길에 머물러 있지 찰도록 해야겠

다는 時代的 便命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의 會談은 지난해 말까지 몇차례의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克 服

하고 刻目할 만한 進展을 이룩했습니다
.

輦方間에 單.팀構成 .參加와 關聯한 lo個項의 基本事項과 單.팀 共同

推進機構 構咸 .連營方案에 基本的으로 意見.致를 본 것은 南北體育會談

史上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

그러나 遺撚스럽게도 會談은 금년에 들어와 아무런 進展을 이룩하지

못한 채 空轉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이미 內外에 알려진 바와 같이 合意事項의 履行保障問題를 놓

고 雙方間에 意見이 정면으로 料立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單.팀構成 .參加間題에 原則的 合意를 이룩하고서도 合意事項 履行保障

裝置를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그 實現을 기약하기 어렵게 된다면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

모 든 출意事項을 마무리함에 있어 그 履行保緯을 위한 附帶措置를 마

련하는 것은 당연한 節次이자 順序이며 一般的인 慣例인 것입니다
.

單.팀構流 .參加에 관한 출意를 이룩함에 있어 그 履行保障裝置를 튼

튼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單一팀寶現의 成敗를 左右하는 關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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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長期間에 걸쳐 不信關係를 持綴해온 誇jb間에 모처럼 이룩된 合意事項

이 確實히 g行되도록 保障하는 것은 相互間의 信賴造成을 위해서도 반

드시 必要한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출意事됐 履行保緯裝置를 마련하는 間題는 지난 l2월 2 2

일에 있은 第6次會談에서의 雙方間의 合意事項입니다 .

그럼에도 不拘하고 責側은 雙方間에 合意한 이 間題에 대한 討讓에

事寶上 誠意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相對側이 제시한 保障方案

들의 全面撚團를 要求하는 無禮한 會談態度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같은 貴側의 態産는 第6次會談때 까지와는 판이한 것으로서 單一팀

構成에 대한 原則的 合意를 對外的으로 發表하는 데에만 關心이 있을뿐,

合意事項의 賞踐에 대해서는 뜻이 없다는 疑懼心을 갖게 하는것이라 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

北側代表 여러분 !

우리는 이제라도 그간 會談過理에서의 출意內容을 冷徹하게 再確認하고

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保障을 위한 合理.的 方案을 마련하는데 誠 意 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 崙意書 用語解料 問題입니다 .

南北雙方은 우여곡절 끝에 lo個項 基本事項에 意見.致를 블 수 있었

습니다.

單一팀構成 .參加와 關聯하여 특히 體靑本質問題라고 할 수 있는 選手

避燎, 選手 陳 ,選手團構成 間題를 놓고 雙方間에는 尖銳하게 意見이 對立된 바

있었으며 따라서 原則的으로 意見이 .致천 奈項에 대해서 그 뜻을 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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互 確寅하게 確認해야 할 部分들이 남아있는 것이 事責입니다
.

예컨대 避手誕拔間題만 해도 貴w은 지난 l2 月 賓務代表接觸 때까지 非

公開裡에 協議를 를해 雙方間 均衛을 保障하도록 選被할 것을 고집하었

J 토, 避拔戰을 서을 .平標 등 甫北의 地域을 相互 往來하면서 賓施한다는

項屬의 明支化에 대해서도 反對意思를 表示해 왔었습니다
.

<非公開選拔戰 >이란 말조차 들어 본 일이 誌는 우리側으로서는 選拔

戰를 <公開裡에 避施한다>고 明文化할 수 t:.4에 었었던 過程을 생각할

때 公關避接戰의 槪念등을 애매하게 놓아두는 것은 諒談代表로서의 素務

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側이 출意事鱗 經行保障裝置의 하나로서 用語解釋 間題를 提起한 것

은 兪談適程에서 相互間에 意見미 尖銳하게 對立되었던 이같은 部分을 출

含하여 業方間에 爭點으로 料火될 수 있는 몇몇 用語에 대해서 그 意

味를 分明히 해두자는 것입니다
.

合意書에 使用된 用語의 定義를 正確히 規定하는 것은 相互 출意의 趣

旨에 充資하겠다는 것을 確認하는 것이며 , 合意書의 文案整理를 容易하게

하기 위해서도 必要한 깃입니다
.

둘해 , 合意事碩 不履行時의 指置問題입니다
.

이것은 모든 출意書에서 보편적으로 採擇되고 띤는 附帶措置일 분만 아

니라 지난날의 諒치b關係, 특히 i979 年과 i984 年에 있었던 南北體育會談

의 經論에 비추어 볼 매 틀가주한 措置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南北體育會談이 결코 相對方의 國際競技大會 參加를 妨害하기 위한 B

的이나 手段으로 利用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貴側은 合意事要 不履行時의 措置들이 어느 한 쪽을 얽어앨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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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合意事項 不履行時의 措置를 明交化해

두는 것은 合意事要을 單一팀資現 이외의 不當한 目的에 利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必要한 것입니다 .

또한 第 ll 圖 아시아競技大會 準備가 이미 進行되고 있는 時點에서 商

北間 合意內容을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異兪와 아시아올림적評誰會 등

關係機關에 正確히 通報하는 것은 마땅히 취해야 할 節次인 것입니다 .

물른 南과 北의 올림적委員會는 각기 獨讓的으로 관계 國際體育機構에

必要한 通報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側으로서는 南北間에 單一팀構成 .參

加에 合意하는 이상, 이같은 通報도 마땅히 南北올림적委眞會 共同名義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더욱이 單.팀 呼稱間題는 南北이 共同으로 北京아시아流技大會 組維委

眞兪에 通報, 振.議하기로 要方間에 合意한 事됐입니다
.

뿐만 아니라 單.-팀共同委長會는 參加申請書가 流出되는 6 月22 터頃에

가서 對外的 機能을 發揮하도록 意見.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貴側

主張대로 이같은 問題를 共同委료會로 넘기게 된다면 6月22 日 以後에야

誇京아시아麗技大會組織委員會에 찰式通報할 수 있게 됨으로써 大會組織要

員會와의 關係面에서 블 매도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

친째, 單.팀構成 .參加關聯 推進日程의 避.守問題입니다 .

雙方은 lo 個要 合意事項에서 이미 共同推進機情의 發足時期, 合同訓練

始作時期, 選手選拔戰 資施時期, 單一팀構成完了 및 參加申請書 提出期限 등

單.팀 推進日理에 事素上 意見一致를 보았습니다 .

우리側은 北京아시아競技大會끼.지의 時日이 限定되어 있음을 考慮하여

lo 個要에 대한 意見.致의 土臺위에서 相互 協議下에 그 터理을 確實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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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두자는 것입니다
.

貴側이 < 출同訓練의 마지막 段階 >에서 選手選拔戰을 責施하고 參加申

請書 提出期限인 < 6 月22 日 以前까지 單一팀構成을 完了>하기로 合意

했다 하여 選擴戰時期를 6 月22 터까지 미루려 하는 立場이 아니라면 推

進터程 協議에 應하지 못할 理由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單一팀 推進日程의 避守問題 역시 合意事要의 誠素한 履行保障

을 위해 반드시 必要한 措置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北側代表 여러분 !

貴側은 合意事項 履行保障間惡에 대해 雙方 當局 및 濯方 올림픽委長

會 委員長의 履行保障要書로써 充分하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合意事項의 履行保障은 宣言的 保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合

意內容을 實際로 實踐에 를겨갈 수 있도록 하는 具體的인 措置가 있어

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相對側이 提示한 合意事項 履行保障을 위한 責踐的方案을 무

조건 撤圖하라고 主張하는 것은 合當한 態度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또한 貴側은 우리側이 제시한 合意事됐 履行保障裝置가 共同委員會에서

論議.할 事項이라고 主張합니다 .

물른 共同委員會가 構成되면 具體的 推進計劃 등이 論議될 것입니다
.

그러나 合意事項의 用語解釋間題 , 合意事項 不履行時의 措置間題 , 單.팀

構成 .參加 推進B程 選守間題는 南北體育會談에서 반드시 合意해야 할 事

項이며 共同委員會가 그 機能을 經經없이 效率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도

必要한 것입니다
.

거듭 말하지만 우리側이 제시한 用語解釋이나 日程進.守問題 등 合意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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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 履行保雌裝置는 lo 個됐 合意事項의 意味와 範圍를 明白히 하자는 것

이며, 共同委員會의 圓滑한 運營과 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을 保障하기

위해 이 출談에 주어진 任務를 充賓히 遂行하자는 것입니다 .

漆側은 우리側의 출意事項 履行保障裝置가 會談에 <難關 >을 造成하는

것이라느니 , <制動裝置>라느니 하는 無責任한 主張까지 서슴지 않고 있

습니다.

合意事項을 誠實하게 履行하도록 하자는 것이 <難關>이요, <制動>이

라면 貴側이 찰言한 바 있듯이 合意事要의 履行裝置는 애당초 必要없다

는 것으로 됩니다
.

이같은 貴側의 態度야말로 合意事項에 대한 徹底한 履行保障裝置가 必

要함을 反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貴側은 昨年 4 月에 이어 今年에 들어s씨도 南北體育會談과는

關係가 없는 政治的 聲明에 가담하여 合意事項 履行意志를. 疑心할 수 밖

에 없게 하는 態度를 보이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들側은 이 會談場에서까지 貴側의 이같은 行動을 正當化

하려 하고 있습니다 .

北制代表 여러분 !

南北雙方은 單一팀構成. 參加에 괸한 合意書의 發效日字를 2 月 l B 로

하기로 意見.致를 본 바 있습니다. 또한 2 J3 l5 터 이전에 單.팀 共

同推進機構를 發足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

우리에게는 더 이상 進滯할 時間的인 餘裕가 얼으며 따라서 오늘 會

談에서는 單.팀構成. 參加에 대한 全般的 合意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最

善의 努力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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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진정으로 貴側에 單.팀構成 .參加에 대한 淸踐意志가 있다면 우

리側이 鐘示한 출意事諒 履行保障間驪 討議에 誠意를 보일 것을 다시한

번 假求합니 다
.

우리側은 이제라도 貴側이 合意事要 撚行保障間題 討議에 誠意를 보인다

면 合意書 形式에 구애받지 않고 伸縮性을 發撚할 用意가 있음을 거듭

밝혀두는 바입니다
.

貴側의 肯定的인 呼應.이 있기를 期待합니다
.

獄上입 니다
.

料(김형진 ) :제가 발출 좀 드리겠습니다
.

張先生이 이제 말씀을 하싫는리 역시 6次會談 이후, 명백히 말해서 는

第 4 次 露務代素接觸 이후에 兪談이 最終 結束段階에 이른 바로 이 時

點에서 唯一팀 構成을 遲延시키는 不必要한 間題들을 내놓고 肅談을 空

韓시키고 있는 事淸들을 認를할 대신 구태의연하게 또다시 衆側의 主張

을 고집流습니 다
.

貴側은 전번에도 얘기한 바와 찰이 保障裝置間題를 合意및고 또 合意

事項 不履行時 別個의 팀 參加하는 것을 主張하고 이렇게 하는매 이것

은 천만빈 不當합니다
.

사실상 이것은 貴側이 會談을 室轉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唯一팀을 決

裂시키려는 이런 漆場에서는 한 걸음도 前進이 없다. 그래서 매우 遺撚

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重視하지 않을 수 얼습니다
.

사실상 貴側이 오늘까지 이 問題를 거듭 고집하는 것은 우리 兪談앞

에 드리운 難關이 除去되지 않고 또 會s 을 空韓시킴으로써 唯.팀을

나중에는 決裂시키려하는 貴側의 立場과 漆勢에서는 아무런 變化가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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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貴側이 이러한 立場과 要勢로부터 이번 會談에

서 振起한 .바와 같이 오늘 貴側이 唯一팀 構流에 理寶로 關心이 있는

가 있는가를 確認하는 이런 우리 세가지 間題를 提起했습니다 .

사실상 이 세가지 間題로 말하면 첫매로는 第 ll次 아세아競技大會에

반드시 唯一팀으로 나가며 어떠한 境遲에도 別個의 팀으로 出戰하지 않

겠다는 것을 雙方이 合意하고 內外에 公布하자는 것입니다 .

또 둘매로는 附刷과 같은 不沿要한 間題들을 들고 나와서 會談 박바

지에 唯.팀 誕生을 沮害하고 있는 이 問題들출 是認하고 撤圖하는 것

입니다.

셋째로는 責側의 體育 責任關係者들이 別個의 팀으로 나찰것을 主張하

고 있는 이런 發言들을 取消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提起하는 이 세라지 問題, 이것은 貴側이 取하고 있는 立場으

로 부터 漆.要해서 合意書 文案整理나 合意書採擇 以前에 반드시 急先務

로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問題입니다. 바로 責側은 이런 根本的이며 初

步的인 間題가 아직 解決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明白히 할 수 있습

니다.

이 間題가 解決되지 않고서는 會談의 咸果的인 進展과 唯.팀 構流을

결코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提起한 이 세가지 間題에 대한

확답촌 어려울것이 없습니다 .

貴側이 이제 말하는 바와 같이 됐一팀 構流을 眞心으로 바란다면 깊

이 생각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이 本心 그대로 確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世上에 公布하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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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때문에 오를 會談에서는 急先務로 나서고 있는 이 間題, 우리

가 提起한 이 세가지 間題에 대한 貴側의 立場을 차례로 責 任 的 으 로

確答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南 ( 張惡植 ) :Ql. 지금 이 세가지 案을 띤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가 8次

찰談때 우리 그 附則條項출 提案認던 배경설명을 내가 말씀드려서 充分

히 理解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정말 lo個奈項에 대

해서 合意를 하고 單.팀을 構成할 수 있는 이러간 誠意와 眞心이 있

다고 생각한다며는 應當 오늘 貴側에서 態度變化가 있으리라고 그러 한

希望을 가지고 오늘 나찰습니다
.

를談營찰에 대뜸 北側 김단장께서 이 3個 原則을 말씀하漆는데 ll y

아세아競綾大찰에 單獨으로 參加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은 單.팀 構流할

수 있는 條件이 갖춰지지 못한 狀態에서 單獨팀으로 參加하지 말라 하

고 이것을 約束하라는 것은 애당초 北側에서 이 會談을 提案할 때 어

및게 해서라도 單一팀을 만든다는 이러한 명분하에 결국 南側이 北京아

세아競技大會에 參加 못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러한 意圖가 아닌가 이렇

게 저는 생각합니다
.

7 첫째 理由로서 우리 그 附則條要 lo個事項을 우리가 냈을때에 이

러한 열개 合意事項을 해놓고 이것을 北側이 진정으로 單一팀을 만들려

고 하는 誠意가 있다고 하며는 우리가 提案한 이 附則에 대해서는 誠

意껏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우리는 體育人으로서 하나의 情誰流을 생각했

던 것입니다
.

적어도 南北間에 있어서 스포츠를 交流할 수 있는 이러한 風土를 造

鱗하고 또 우리가 名稱이라든가 團漆問題라든가 團歌, 이것은 民族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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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출과 和解를 상징하는 그러한 뜻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참 기분를게 合

意해 나갔습니 다
.

그출다고 '하며는 그 다음의 問題라고 하는 것은 體育技術的인 間題로 .

이것은 能히 우리體育을 해온 立場에서는 풀어나갈 수 있는 問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

그러며는 lo 個事項을 우리가 墓本的으로 合意해 놓고 共同委眞會에 나

가서 서로 많은 걸림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甫北間에 本會談 이상으

로 그 많은 時間을 所要할 수 있는 이러한 紛爭의 실마리를 많이 남

겨 놓아서는 안되겠다 .

그러한 立場에서 우리는 刷語上의 解釋問題라든가 또한 터程의 遵守間

題라든가 정말 北側이 單.팀으로서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眞心이 있

다고 하며는 우리 各其 No c가, 이러한 甫린單.팀을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各其 우리 財o c가 있다 이거요 .

그래서 이 두개 財o c가 있는 이상은 서로 單獨팀으로 나갈것을, 單

.팀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을때 이것 北京아세아競技大會組織委員兪와 o c A

에 그 우리의 출意奈項을 通知하는 것은 이것 하나의 常識이라피 생각

하고, 하나의 그것은 外交的인 禮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먼 單獨팀으로 나가느냐 單.팀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시 北京組織委

員兪에서도 여러가지 準備事項에 있어서 거기에 伸縮性이 생기게 되는 것

입니다. 또한 單一팀으로 構成이 만에 하나라도 안된다고 생각됐을 때는

우리가 單獨팀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事實도 알려줌으로 인해서 北

京大兪組織委貝肅의 準備에 經鱗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國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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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大會에 參加하는 選.手團의 立場에서 하나의 基本姿勢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대 우리側에 대힌 常識的인 이 間題, 특히 用語解釋上의 問題라고

하는거 이런것은 衆側에서 單.팀을 만든다고 생각하게 피며는 共 同 委 員

會에서 우리 열사람이 本情談에서 會議를 近ll個月 끌어왔습니다마는를 o1

제 6린22 麗이 우리의 그 엔트리 期匿일니다
.

앞으로 이 짧은 日程에 우리 合同訓練, 또는 選手選燎, 選手團 構鱗問

題, 또는 3l3個에 關한 그러힌 많은 種目들에 대한 選手避拉, 訓練間題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雙方코치나 또는 監督들 사이에 있어서 意見이

분분할 수 있고 그러한 問題들을 우리가 가급적이며는 이것을 短時間內

에 本會談에서 차格을 짜서 共同委貝會에 팀겨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그것을 띤던 것입니다
.

그런례 이것은 우리의 案은 貴側에선 무조건 撚回하라. 그것은 내가

블 때 衆側에선 合意事鱗 lo個를 對外的으로 宣傳하고 結局은 거기에서

雙方間에 를..팀으로서 lo個零鱗을 合意했으니까 單獨으로는 가지 자

하는 것이 當初 北制의 이것이 底意가 아닌가 .

우리가 附則 7個孫에서 3個孫에 대해서는 이미 共同委流誇 撚則案에

다 .들어가 있는거예 요 .

그렇다먼 나머치 네개 州語解釋上의 間題, 터理遵守間題, 그다음에 o c A

와 北京아시아麗技大兪經織要員會에 書輸發送問題. 그다음에 lo個誇項을 履

行 못찰을때 , 거기에 데한 lo個料項의 無效化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 문

제입니다
.

單.팀이 안됐을 때에, 그것을 가정을 해서 안됐을 에에 履行措置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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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要求힌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單一팀을 만들자고 하

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한 理心이 없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 t

것을 내놓하야할 理由가 어디 있겠는가 ?

또 아까 附則討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을 무시한 검니다. 적어도 우리에 대한 炳語解釋問題라든가 日程選.

守問題라든가 이것은 貴側에서 討議를 해올 수 있는 이러한 아량을 보

여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

또 個別팀으로 가자고 한 發言을 取消해라, 사과해라, 이것은 상호 尊

重해야 할 이러한 雙方의 枕表立場에서는 말씀해서는 안될 問題라고 생

카하는 것입니다
.

왜냐하떤 우리자신도 우리 民族이 무및을 원하느냐 ,징말 統一을 갈망

하고 統一의 지름길로 가는 길은 雙方이 單一팀을 만들어서 北京아세아

大會에서 民經의 기링과 우수성을 발휘하자고 하는 이러한 眞心에서 나

온 것입니다
.

그런데 그 單一팀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條件을 제시한데도 블구

하고 이릿을 難關이요, 걸림들이요, 파탄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流任을

우리한테 전가한다고 하는것은 재가 를 베 다분히 衆側의 憲度는 하나의 單

. . 팀을 만들고자 하는 會談을 政治的인 面으로다가 이것을 악용할려고 하

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긱이 들니다 .

그래서 지금이라도 貴側에서 單一팀을 진정 단들어서 우리 民族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게되면 우리 附.린 7個項 가운데 3個項은 지난번에 우

리가 양보를 했거든요. 거기서 3個事項은 이미 共同委員會 細則案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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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있는거고 貴倒에서도 거기에 同意를 해온 것입니다
.

그렇다면 用語解釋間題, 터程遵守間題 , 그다음에 北京아세아競技大肅 組 織

委료兪와 차cA 에 우리가 單.팀으로 參加한다는거 하고 參加하지 못했

을때 우리가 單獨팀으로 가야되겠다고 하는거 이걸해서 緩漆을 빛지 않

도록 對外的인 신사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긱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당연히 lo個事項이 履行이 안된다고 했블때 , 合意奈項은 單-

팀을 만들기 위한 출意事項이지 많겠습니까, 그것이 無效化 된다는 意 味

및.데 討論조차도 안하고 撤回하라 이것은 내가 볼애 貴側이 會談을 깨

자고 하는거밖에 더 되겠느냐 난 이렇게 생긱되어 집니다
.

北(김형진 ) :다 말씀하띤습니까?

張先生 그렇습니다. 우리가 兪談이 唯.팀을 구성하는 찰談이 아닙니까를

됐一팀을 구성하는 會談인데 , 구성하기 위한 會談인데 지금 貴側에서는

張先生은 唯.팀 구성에 관한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思考하는가를 여기

에 矛曆點이 있습니다
.

南 c 張恣植 ) :사과요 를

北(김형진 ) :아니 가만 思考 .

唯一팀은 어및게 하나 구성해야 힌다는 이런 意志를 가지고 兪談에

임해야 찰뿐만 아니라 民族의 和解와 團출을 이룩하기 위해서 唯.팀을

반드시 流事시켜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唯.팀을 대해야 힙니다
.

그런데 지금 張先生 말씀을 보면 어떤 관점에서 思考하는가? 만약에

唯.팀이 안된다면 이건 별개의 팀으로 가는거 對外에 선포해야 된 다

하는 이런 입장과 관점인데 그래 과연 唯.팀을 成事하자고, 시키자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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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앉은 兪談에서 별개의 팀으로 參加힐데 대한 書輪을 合添하자 이것이

어떤 관점으로부터 출발한 思考입니까? 이거 矛盾點 있습니다
.

南 c 張忠植 ) :.내가 말씀드릴께요 .

北(김형진 ) :가만히 계십시요 .

그러기 떼문에 우리가 提起한 要求條件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어및

게 하나 唯一팀을 구성하자고 마주앉은 이상은 唯 . 팀을 成奈시켜야 하

며 기어이 제 ll次 아세아競綾大톨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唯一팀으로

가야한다 이것입니다. 바로 貴側은 이問題가 바로 이런 관점이 해결되지

않고는 貴側이 내놓은 保障裝置間題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두번매로는 保障裝置間麗를 자꾸 거론하는데 이거야 이미 保障裝置가

制動裝置라는거야 천하에 다 이젠 公開되고 명백해진 사실인데 이거야

응당 撚回해야죠. 撤回해야 兪談이 전진하고 唯.팀 구성이 막바지에 온

時期에 時間을 앞당길 수 있고 이제 首席代表가 말한것처럼 發效諒日 도

.지났는데 더 앞딩기게 재촉할 수 있고 바로 이런 間題를 해결하기 위

해서 t리가 내놓은 두번째 問題 附則을 撒團하고, 그것이 制動裝置였다

는걸 시인하고 織回하라는 겁니다
.

이것이 解決되지 않고는 또 이것이 貴側이 가지고 있는 現時點에서의

이런 立場과 자세를 바로하지 않고는 안된다 이절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워 더 길게 이야기할거 없습니다. .이제는 명백히 貴側의 立場을

확인할때 가 됐습니 다
.

자 基本合意書 열個項, 그다음에 共同委員兪 構流 .運營細則에 관한 方

禁合意書 다 合초됐습니다
.

文案整理하고 그것이 合意된 때로 4o여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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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납니다. 또 및側이 附則을 네놓은 때로부터 근 3o 日이 돼오는데 . )

期間 아무것도 못하고 공전됐습니다
.

왜 空韓됐는가를 아 이거야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건대 貴側이 명백히

이런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중요한 開題를 제기하는 것입

니다.

다른거 없습니다. 이거 워 貴側에서 본심을 그대로 이야기하민 됩니다

본심. 우리 물음에 對料f먼 됩니다. 다른거 없어요 .

南(張志補 ) :내가 木心아닌 가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會談한다고

생각하심니까? 나는요, 人間이라고 하는것은 오늘 하루에 인격이 형성되

는건 아념니다. 人間의 信抑이라고 하는것은 오늘하루 당징에 그 信用이

형성되는게 아닙니다
.

問題는 南北間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

한 과거사에 있어서 특히 體育會談에 있어서, 나는 다른 例는 들고 싶

지가 않고, 결국은 우리가 아까 씀하듯이 6o年化, 7o年代, 8oE代 죽

를하셨습니다민 南北關係의 體育會談이 信用할 수 없는 그러한 과거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한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기 위해서 單一팀을 만

드4데서 이러힌 정도의 및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 배경션명을 지난

8次會談때 내가 充分히 말씀드렸고 7次漆談때에도 말씀드崙습니다
.

그런데 貴側에서는 84年産의 일과 79年産의 일은 하나도 反淸없이

거기 어및게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일은 다시는 이번애 單.팀 만 드 는

데 그러한 술책은 안하됐다 하는 . . . . . . .

北(김헝진 ) :그대서 過去兪談으료 돌아가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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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張忠植 ) :아니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 김단장은 나한레

答辯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lo個事項은 合意했으니까 우리의 履行保障問題에 대해서는 이

것을 撚副하라, 우리 履行漆障間題라고 하는것은 과거의 그러한 전철을

우리가 안밟기 위해서 정말 이번 兪談만큼은 誠漆하게 서로 南北이 믿

을 수 있는, 신임할 수 있고 信賴性이 돋보일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서 單一팀이 構成돼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附則정도의 네가지

됐 정도는 料則에서 진정으로 單一팀을 만들 수 있고 우리보고 民族앞

에 이러힌 큰 선물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올바른 姿勢라고 한다면, 우

리의 附則,여기에 대해서 衆側에서 討論하자고 나와야 하는것이 마땅히

單一팀을 만들고자 하는 使命感을 가진 北側代表團이라고 생각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은 討議하지 않고 덮어놓고 세개의 原則을 확하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생각할 매 lo個事孫 이것은 우리가 兪談하는

하나의 精神 이것을 표시한데 블과하고 그 精神을 立證할 수 있는 이

러힌 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내가 볼메 單一팀 만드는게 어렵지 않겠나

나는 이란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채냐하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사람만나서 모르는 사람보고 돈 위달라고

했을애 돈 피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過去에 거짓말한 사람을 만났

었을때 거짓말한 사람 말 이렇게 하자는것을 곧이 들을 수 있겠느냐 이

것이예요. (北側代表 웃음 )

이러한 것은 난 그래요. 내가 84年度에 프라하에 결국 貴側에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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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같은 동포로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

냐 , 貴側에서 LA올림적에 안나가겠다고 거기에 參加해서 선언해 놓고 r l

이튿날 우리보고 單獨팀으로 나가지 말라, 이거 오늘 原則말하는거 單獨

팀하고 똑찰얘요 보면 .

民漆의 和解, 同胞要라고 말씀하娘는데 79 年度에 다른나라 팀들 다 갔

습니다. 그때 平壤서 안 열렸으면 , 다른 나라였으면 우리 卓球選手들이

갈 수 있는거얘요. 平壤에서 國際大會를 하는 것을 기화로 해서 南側

' 代表들 못들어오게 해야되겠다, 못들어오게 하는 漆lB州 裝置가 워냐하면

單一팀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

그러면 지금 이번에 會談이 그러한 꼴로 된다고 생각겠을매 이것은

우리가 民族을 우롱하는 體育兪談이 되는것이 아니냐 , 그러면 lo個事項을

合意 할때에 그 과정을 볼 때 , 그러한 과거사를 회고해 를 때 共同委

員兪細則이라고 하는것은 北側이 적어도 여러가지 우리가 單 . 팀 을 만드

는데 있어서 用語上의 여러가지 解釋上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選手

避拔間題에 있어서, 감독.코치간에 있어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등등 여

리가지 間題가 要生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는 共同委員움에 대한 細則

間를에 있어서도 이걸 좀 우리가 檢討해 봐야 되겠다 했을때, 아 北側

이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案에 대해서 이것을 檢討하됐다. 이거 그딘

받아들었으니찰 받아들인것도 是非냐 ?

間題는 狀況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깥으로 비쳐지는 그 彩式에 있어

선 人間이라고 하는것은 생각을 안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정

말 北側에서 이것을 單一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84

년도와 79년도와 같은 그러한 싱태로 또한 民族團合이라고 하는거, 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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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는거 이런것을 前提로 해서 이 體育會談에서 單一팀을 만들려

고 하는 그 진정보다는 하나의 政治的인 方向으로 이것을 利用할려는

것이 아니차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北 ( 김형진 ) :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좀 얘기 하겠습니다
.

오늘 아까 우리가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세가지 증요한 間題를

提起했습니 다
.

業側은 지금 우리가 提起한 세가지 間題를 놓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제 保障裝置問題 誇議를 또 主張하는데 , 이거는 사실상 貴側이 지금까지

會談을 空轉시키는 素怪이 貴側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시인하지 않고있

을 뿐만 아니라 不當한 附則의 不當性을 모면하는데 있다고 생각할니다
.

그다음에 貴側은, 張先生은 過去 歷史에 맞지도 않는 사실과 맞지 도

않는 間題들을 다시 擧論하는데 이거는 역시 한두번 들은 소리가 아님

니다.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명백히 됐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오늘 채 세가지 問題를 提起했는가, 이뜻을 모르고 계

속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를 얘기하겠습니다
.

우리가 오늘 세가지 間題를 提起한 根本趣旨는 바로 이 時刻처럼 is

s6.) 空轉을 하고 있는, 더 조確히 말한다면 貴側의 不當한 立湯으로해

서 兪談을 破經危機에서 구원하고 어및게 하나 唯.팀을 流事시키자는데

로 부터 출할한 것입니다. 세가지 問題 .

南(朴秀蒼) :김단장님 ,무및을 計히자는 거예요?

北(친세진 ) :박선생, 우리 단장선생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요?

北(김형진) :가만 없어요. 왜 第ll次 아새아競技大會에 別個팀으로 參 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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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당시 . . . . . . .

南(朴秀蒼) :무엇이 세가지 事孫이 單.됐을 成諦시키지 않은 거예요를

北(허혁필 ) :말을 들어보고 해야지 .

北(김형친 ) :가만 있어요 .

南 ( 任출淳 ) :무슨 얘기냐 하민 . . . . . . .

諒(朴秀蒼)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그 세가지에 대한 說明이 다시 必要

가 없어요. 이거 워 三尺童子라도 얘기 들으면 알 수 있는데
.

南(任출凉 ) :오늘 長文을 가지고 오서가지고 이걸 여기서 朗請을 하시겠

다 이건데 , 이거는 兪談에 대한 禮儀間題입니다
.

挑 (김형진 ) :가만 있어요 .

南(朴秀淸) :아니, 더이상 說明이 必要 없다는 절니다
.

北(길힝진 ) :가만 있어요 .

北 c허혁절 ) :얘기를 들어보고 .

料(김세진 ) :단장들이 하는데 무슨 군소리들을 하고 있소?

南c朴秀蒸) :아니, 이 세가지 事項은 充分히 理解할 수 있다니까요
.

간(김형진 ) :점찰게 하자구요, 朴先生님 .

南(朴秀蒼) :別誌의 說明이 必要없다 이겁니다 이건 .

北 (김형진 ) :그래서 . . . . . . .

南c任告淳 ) :아니 세가지 原則에 대한 說明이라면 우리는 들을 必 要 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

南(朴秀蒼) :이게 무슨 들을 必要가 있어요?

南(任출淳) :지금 세가지 原則에 대한 說明을 하시겠다는거 아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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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형진 ) :兪談이야 進德이 있고 秩序가 있어야지 .

상대편이 말하는데 그걸 그만두라 말라 할거 있어요? 가만있어요, 任

先生님 .

南 ( 任출漆) :아니 그러니까 道德이 있고 秩序가 있는데 粒則間題를 鐘示

했다면 우리는 그건 不必要하다는걸 우리側 代表도 이미. 말씀하셨지 않

습니까 ?

北 ( 장 웅 ) :貴測 首席를表가 한 얘기 계속할때 우린 들었습니다 .

南 c任 출淳 ) : 아니 장선생, 兪談이 이렇게 피며는 이건 자꾸 서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를談을 여는거 아님니까?

그야말로 이거 싸움을 하기 위한 會談이라면 안하는 것만도 못한거

아닙니 까 ?

南(朴秀崙 ) :만약에 決裂될 일이 있더라도 깨끗이 할 意思가 없다든지

그렇게 애기하는 것이 를지, 솔직히 北側 보며는 마지막에 兪談을 決裂

시키겠다고 하며는 무엇에 대해 是認 . 謝過하라. 무엇을 取消하라 .

料(김형진 ) : 朴先生.님 ! 朴先漆.님 ! 가만있어요 .

北(김세진 ) :朴先漆.님 ! 會談을 오늘 또 이렇게 複雜하게 만들자는거요?

問題를 解決하고, 새로운 방도를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

南c朴秀蒼) :솔직히 誇談할 意思가 없다련 없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幣 r l

러면 일어나면 될거 아님니까?

北c김형진) :그래서 이것은 唯一팀 構流에 대한 貴側의 意志를 明白히

하자는데 있습니 다
.

南(任告淳) :말씀 도중에 안됐는데 김단징께서는 그걸 계속 朗讀을 하시

면 하실수록 우리가 보기에는 貴側에서는 兪談을 그만두겠노라 하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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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布하는걸로 밖에는 理解가 안됩니다. 그러기 q문에 그러한 立場을 계

속 견지하시면 안됩니다.

北(김형진 ) :가만있어요. 貴側의 立場이 명차히 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

南c朴秀蒼 ) :兪議의 證題하고 상관없는 얘기라니까
.

南(任출淳) :이거는 관전히 決裂을 登言하러 나온거 아님니까, 지금 얘기

가 ?

南(張奈植) :지금 誇議하는 중인데 김단장께서 미리 준비한걸 가지s el.

서 朗讀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드래도 나는 김단장을 禮遇를 해서

3個孫에 대해서 내가 지금 反對말씀을 드렸고 내 意見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 貴애이 그것을 發言交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朗

讀하겠다 하니까 결국 우리 代表.童場에서는 情談을 깨자고 하는 것 밖

에 더 되겠나 이렇게 생각절니다
.

北c김형진 ) :내 말출한 다음에 말씀하십시요. 張先生님 들으십시요
. 듣 고

얘기 하십시요, 그건 듣고 얘기하십시 요 .

南(張忠植) :얘기 해 보십시요 그럼 .

北(김형진 ) :貴側은 이제 우리가 마주 앉아서 唯一팀構成을 위한 會談을

하인.서도 사실상 뒤에 돌아가서는 略.一팀이 아니라 別個의 팀으로 參 加

하는 이런 行動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

또 그런가 하면 準.팀을 構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唯一팀으찰가 아

니라 別個의 팀으로 參加할데 대한 發言들을 公公然히 하고 있습니다
.

最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貴制의 出版物들에 실린 모든 資料들이 이것

을 理白히 確證해주고 있습니다
.

貴側도 이제 記濯.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l J! 8 麗 貴側 體育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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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인 麗係者는 素陵選手村에 나가서 記者會見을 벌려 늘고 어떻게 얘기

했습니까? r單一팀이 될 境遇 單獨出戰할 境遇보다 <6調한 成績을 낼

可能性이 있다 J이렇게 말했습니다
.

이것은 윌 말합니까? 唯-팀으로 나가는 것 보다도 別情의 팀으로 參

加하는 것이 낫다 하는 소리 아님니까 이건? 또 이건 個別的인 體育

人이나 한 言論人이 말하는 것도 아님니다. 貴側 體育融係 責任 일운이

한 말입니다 이건. 또 그것도 記者앞에서 世上에 대고 를請的으로, 公

諦的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 이것이 唯一팀 構成을 灰對하는 것으로 밖

에 理解할 수 없습니다. 明白하죠 .

그리고 지난해 貴側이 ll 月 ll 日 올림픽委員會 常任委長會에서 어떤 決

定을 採擇했습니 까 ?

南(張忠植) :아니 그러면 그런 이야기도 못하고 사는 세상입니까를

北(김형진 ) :가만히 좀 계세요 .

南 c張忠植 ) :아니요. 우리 . . ... . .

北(김형진 ) :張先生님 점찰지 못하게. 조금만 듣고 얘기하십시요 듣고. 듣

고 얘기해야지 이거 자꾸 이래요. 듣고 말씀하시요 價

料 c허혁필 ) :얘기해 보라고 하고서 . . .. .. .

南(張忠無 ) :내가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느 個人

이 얘기하는 問濯가, 그 選手들 앞에서 한 얘기 그거 가지고 會談에서 .

料(김형진 ) :그 어떤 , 選手들 앞이 아니요. 記者會見입니다, 託者會見. 個

人이 아니죠. 貴側 올림적委員會 委員長입니다
.

南(張忠植 ) :그런 意見을 얘기할수도 있지 많느냐는 말이 a ..

北 c김릴진 ) :그래서 또 漆側 올림픽要員會 常任委異會에서 어떤 決定 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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擇했습니까를 賓質的으로는 年末까지, 料年 ll 月ll B , 年末까지 唯.팀構

成 .參加가 決業되지 많으면 會談을 取消해야 한다는 決議文을 探擇했죠

올림픽 委員會에서 를

南 ( 張忠植 ) :그게 뭐 찰못했습니까?

北(김형진 ) : l2月이 지났습니다. 年末이 지났습니다 지금 . 그러니까 U L

結論이 어디에 作用합니까 ?

南 (張忠植 ) :會談進行하고 있는 중이예요 지금 .

北 (김림진 ) : ll 月 ll B , 年末까지 안되면 取消하는 決議文까지 採探했습니

다. 지 금 l2 月이 지났습니다
.

南(任출津 ) :그러면 지금 會談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南(張忠信 ) :會詠하고 있어요 지금 .

北 (김형진 ) :둘째로 왜 f制이 合意事項履行問題를 故意的으로 들고 나온

問惡로 是認하고 撚回하라고 하는가 이겁니다 이거 .

이건 위 다르게 생각할것 없어요. 이제 그 저기선 뭐 별나게 자꾸

그러는베 이거는 要方 合意事項으로 皆意, i n 10 a 37個項을 내놓지 않

았습니까 굳이 ? 이거야 會談을 遲延시키기 위한 制動裝置라는거야 明白

해 .지지 많았습니까 ?

共同委員會에서 討論할 問題 , 그 다음에 會談 議題와는 關係없는 問題

이런 開題들을 提起했습니다. 이것이 淸..j動裝隱 아녜요를

또 貴側은 附則이라는데서 唯.팀이 流事되지 많는 携遇 別個의 팀 0

로 나갈데 대한 것을 배이징 아세아流技大會組織委員會나 또 아세아올림

픽理事會에 書輸으로 보낼데 대한 間題까지 提起했습니다
.

그래 이것이 唯一팀을 構成하자는 會談을 하면서 또 別個의 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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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자는 問題를 確認해서 書輸을 보내자는 問題를 이 會談場에서 討議

할 性格의 間題인가? 이 問題를 내 놓음으로써 會談을 室轉시키자는 意

圖的인 行動.이다, 明白할니다
.

이것은 결코 否認할 수 없습니다. 또 貴側은 이것은 이제 制動裝置

流題를 辨明하는데 臺當化할 수 없습니다 절코 .

또 세번째로 우리가 提起한, 貴側의 體育關係 責任일운들의 發言을 取

消하라는 問題입니다. 이 問題야 當然하지 않습니까를 출側의 責任일운들

이 會談場에 내보내면서 뒤에서는 唯一팀으로 나가는 것 보다 單一팀 으

로 나가는게 더 를다. 이건 될 말합니까 .

그런가 하면 또 貴側이 當局의 禮育 責任일운은 또 뭐라고, 素任者는

위라고 했습니까를 l 月3l 日날. 그것도 l n 29 a , i 月29 日 第 8 漆 會

談이 進行친 다음에 別個의 팀으로 出戰해서 綜合 2但를 達成하기에 最

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

반약에 사실상 當局이 體育關係 일운이 라면 民族이 그토록 念願하는 職

- 팀 構成에 어떻게 하나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鼓舞的인 얘기라

도 해야 합니다 마명히 . 이것은 그래 唯一팀 決裂宣言이고 破維宣言이

아니고 됐 입니까 ?

南 (張忠植 ) :하하, 다 얘기 했습니까?

北(김형진 ) :가만히 를 있으라구요 가만히 즘 주

南 (張忠植 ) :예 , 거 다 얘기하고 나 . . . . . . .

北 (김형진 ) :를 참으세요. 貴側의 바로 이러한 모든 諸般事露은 우리 會

談을 決裂시키는데로 이끌어 갔다는 것은 自明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는 이런 發言을 결코 容認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절대로 默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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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貴側이 會談에 나와서는 唯.팀을 構成하겠다고

말로는 하지마는 뒤에 앉아서는 貴代表團을 派遣하는 이린 責任者들이 이

러한 말과 行動을 함으로씨 사실상 오늘과 같이 現時點에서 略.팀을 構

成하기 위한 本會談이 어및게 되고 있습니까? 3 本心을 우리는 똑똑

히 알게 되었다 그겁니다
.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가지 原刻的 間題에 對答을 明

白히하는 것이 會談을 구원하고 唯.팀을 발리 誕生시키는 惡先務입니다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가지 問題에 대한 叢側의 惡度는 진실로 唯

. 팀 構流에 志志가 있는가 設는가를 아는 試金石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責任的인 確答을 해주십시요 .

南c張忠植) :세가지 原則을 말씀했는데 나 3가지 原則 다 제가 否蒸하

고, 否業하고 反對합니다
.

왜냐? 우선 貴側에서 말이죠 아까 내가 그 漆測의 첫 發言文에 김

단장께서 워라고 말출했냐면 F도둑놈이 몽둥이 잡는다 J 고 말쓸했는데

79年度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立場이라면 79年度에 대한 .

84年度에 대한 貴側에서 취한 그 問題에 대해서 먼저 謝過해야 될 것

입니다.

過去 우리가 이리이러한 行添에 대해서 眞心으로 이건 南側에 대해서 우

리가 잘못취한 措置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流側에서 그것은 謝過를 해

야되는 것이고
를

北(장 웅 ) :그거 이얘기 다 하잡니까? 63年度부터 이얘기 하잡니까?

南 (張忠植 ) :예 를 말씀하서야 되는 問題이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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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任출漆 ) :아 이야기 할건 해야되지 않아요 令

北 (장 웅 ) : 63年度부터 합시다.

南 (張忠植 ) :'또 하나 漆制예서 眞正으로 거기에 대한 말출이죠 말출을 안

하고 民族團合을 위해서 單-팀을 만들고자하는 이러한 眞心을 가진분이

라고 하면 마띵히 이 會談을 우리가 9次에 걸쳐서 하는 동안에 過去

우리 立場이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렇게 態産를 취했으니까 그것 미안하

다 말이죠, 謝過한다. 이렇게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를側에서 履行保障裝經

를, 아니 주슨 소리를 하는 거요? (北側代表團웃음 )

南(朴秀燎) :아니 그게, 웃를으로 떼울일이 아니예요. 그게 무슨 출을 일

이 예요 .

北 (장 웅 ) :말도 되지 많는 소리 .

南 (朴秀着 ) :위가 말도 되지 많아 .

南(任출淳 ) :저 조용히 합시다 .

南 (李學來 ) :崙然한 이야기 아녜요?

南 ( 張忠構 ) :생각해 보세요. 결국 貴制에서 本會談을 하고자 하는 것은

唯 - 팀을 만들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單獨팀으로 믓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底意밖에 나로서는 받아들여 질수가 없습니다.

北 (장 웅) : 63년도 이얘기 다 얘기하자는 . . . . . . .

南(朴秀蒼 ) :아니 제가 어지간히 말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요 .

南 (任출漆 ) :조용히 해, 조용히 !

南(張忠植) :아니 남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는 김단장 얘기 나 다들얼

어요 . 다들없는라 .

兆 (김형진 ) :예 , 말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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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c김」lj진 ) :우스운 소리를 하시니까 우스운데 ,거 우스운소리 . . .. . . .

南(張忠補 ) :아니죠 그게 우스운 소리가 아니라, 貴側에서 民族團合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출을 많이 하는데 과연 民族의 團合을 할 수 있도록 過

去에 우리가 體育會談純係에서 그렇게 態度를 안 보어주지 많았느냐 이

거예요 .

그러한 立場에서 ,그러한 詩로에서 우리는 적어도 單一팀을 만들기 위

해서는 共同委핀會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러한 lo偶 事孫을 合意한 이

차格을 誠諒하게 緩行할 수 있도록 그 保障을 要求했는데 이거 無條件

撚圖하라. 그리고 오늘 와서는 單獨팀으로 안나갈f 것을 말하라.. 이건

79 年度 誇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블때는주

그리고 그거야 北側에서 우리 附則 4個項 ,이것은 능히 常識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單.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適去에 그러한 經 驗

에서 提案했던 것이라고 하며는, 출側에서 誠意있게 이것을 檢討해 줄수

있는 姿勢를 보이진 많고 無條件 撚圖하라 . 그리고 會談하자. 이깃은 燎

質的으로 會談을 貴側에서 이미 깨겠다고 하는 그러한 前濯下에서 나오

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오늘 이 세가지 項 나한베 씀한거 그것 나는 전적으로 내

가 灰對하고 우리側의 4個項의 附則, 그 形態는 어때한 形態라도 좋습

니다. 반드시 附則이라고 表現안해도 를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

아주서 가지고 討議하며는 그것 위 내일이고 모레고 나는 文案作成해서

우리가 合意奈燕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

料 (김형진 ) :다 말씀했습니까?

北(김세진) :그것 를 제가 이얘기 를 하겠습니다. 인자 그 首撚代表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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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이 얘길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主要한 3가지 方途를 誰 起 하 게

친 것을 撚圖하자 하는데 지금 놓고 보시요 .

唯.팀 鱗成을 위한 우리 會談이 5o餘日동안이나 지금 空理轉을 하면

서 進展되지 못하고 계속 앉아서 空Q들만 해나가고 있는데 이래다 보

니까 우리가 要效期閣도 이천 다 지나가고 이렇게 돼도 오늘까지 계속

空論들을 하고 있는에 , 이런 會談을 계속해서야 되겠는가 .

우리는 어떻게든가 이 정말 塗炭에 빠져가는 唯.팀을 料成하기 위해

서 그 撚心으로 雌..팀을 救援하기 위해서 이런 方途를 提起識는데 , 이

린 方途를 提起한 것을 다 撚回하라. 안할려고 한다 이렇게 .

南 c張忠粒 ) :아 우리가 方途를 流漆한 것은 마찬가지 죠 .

北(김세진 ) :이를게 말씀하신다면 이 자체가 會談을 이렇게 계속 해 나

가 가지고서 결국은 t一팀을 하지 낄자는 그 本心이 그대로 드러나지

많느냐 하는 것이 를 생각됩니다 .

그리고 내 이제 具語的으로 얘기를 하린는데 왜 우리가 이런 3가지

問適가 오늘 會談 전면에 나서는가? 뭐 附刻이요 , lo個要 文要整理요 .

이건 세가지 閣題는 다 이거 이전의 間題로 提起되는 겁니다 지금 .

왜 이전의 間題로 提璉되는가? 인자도 내 얘기했지만 會談의 漆態가

이렇고 그 다음에 지금 會談을 놓고 보며는 表側에서 會談을 決裂하고

唯一팀을 지금 破維시키려고 計刻的으로 策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直

感하기 매문입니다. 좀 블시다. 거에 대해서 내가 종 간단히 얘기를 하

친시요 .

이제 그 지난기간 會談을 쪽 綜合 해보게되면 淸側에서는 合漆..事項들

을 亂診하게 違辰하면서 會談앞에 그런 무슨 理를交換漆技니 또 施設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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査班間題니 위이니 하면서 이런 漆雜한 間題들을 내놓아서 會談앞에 ; l

難關을 造成했고 이런 그 綠論이 造成돼서 唯一팀은 . . . . . . .

南(曺英漆) :김세진代表 그건 벌써 했던 이얘기 아니요. 많이 들은 얘

기이니까 새로운 말을 하시요 새로운 말 !

北(김세진 ) :를 들으라요. 예, 그래서 說明은 안하됐는데 를 들으t요 .

北 (김형진 ) :曺先生, 曺先生 .

南(朴秀蒼) :發言埼綠을 즘 정해놓고 할시다. 時間을 정해 놓고 하자고 .

南 (漆英承 )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김세진流表 !

南(朴秀蒼 ) :그 一方的인 얘기만 자꾸하니까 말이요. 거 중간에 끼어들며

는 妨害한다고 그러고 .

北(김세진 ) :그래서 됐.팀을 지금 破維에로 이끌어 가는데 대해서 貴側

도 아마 否認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行動이 計의대로 지금 進

行되고 있다는 問題에 대해서 우리는 重視하고 있습니다
.

南(朴秀崙) :發言을 아예 制限을 하고 하자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합시

다. 돌아가면서 하고 發言時間을 制限을 하자니까 .

北(김형진 ) :그레 이거 道德이 없어요. 남이 말하는데 , 朴先生! 남이말

하는데 , 얘기가 끝난 다음에 朴先生이 한 時間도 하고, 하란말이예요 출

南 (朴秀蒼 ) :한 時開, 받아 주지도 안찰아요 .

北 c김세진 ) :그게 이 會談을 지난 8 次 會談도 출席代表先生이 말한것을

보면 이걸 지금 段階論까지 들고나와요 .

l殷階는 리 lo個事項合意요, 2段階는 무슨 保障裝置 討議요, 이렇

게해서 3段階, 4段階 계속 이렇게 會談을 끌고 가는거 , 이런 段階式으

로 끌고 간다면 결국 會談에서 무얼 얻자는 거냐. 이건 略..팀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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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고 하는 그 속셈 밖에 드러나는 것 더 있느냐 하는게 明白해졌다
.

南 (奮菜承 ) :김세진代表, 새로운 案이나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하지말고. .

北(김형진 ) :曺先生 ! 왜 자꾸 이래 .

北 (김.세진 ) :두번째로 얘기 할 것은 貴側에서는 本會談 議題밖의 問題들

말하자면 附刻과 같은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이 박談을 漆弄하고

오늘 首席代表先生이 우리보고 民族을 曆弄한다고 그리는데 바로 貴側에

서 이런 附則과 같은 本會談 議題밖의 問題를 들고 나와서 이 本會談

을 漆弄할 뿐만 아니라 린..팀을 背信하는 이런 行動을 출출然하게 지

금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明白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

이것이 唯一팀을 하자는 그 意思인가? 나 說明을 안하겠어요. 지난

기간 附則의 內容이 우리 議題밖의 間題라는 것 다시 說明하지 않겠어

요 . 그건 이미 다 確定되었기 때문에 .

세번째로 지급 이자 많이 이야기 됐지만 더욱이 騷童한 問題가 뭐인

가 . 이 會談 막 뒤에서 當局의 高位體靑關係者들이 . . . . . . .

南( <s출淳 ) :아니 그런 얘기 자꾸 하誰어요 정말?

北c김세진 ) :別個의 팀을 꿍꿍이하면서 唯一팀에 대한 破維宣言을 내리는

것이 問.遷가 있다. 이자 다 얘기 됐지만 금년 l月3l 鷺날 얘7] 된 거

다 理經돼 죠?

南(張恣植) :아까 김단장이 얘기했어요 그건.김단장이 이얘기한걸, f A 1

되플이할 필요가 없다구요 .

北 ( 김세진 ) :貴側의 體育關係 責任者는 盧泰漆에게 業務報告를 하면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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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안하겠다는 宣言을 벌써 내렸단 말이예요
.

商(張忠植 ) :그러한 이야기는 이죠 .

甫(任崙流) :아니 지금 뭐라고 그린어 지금!

北(김세진 ) :그다음에 i月8 質날, i月8 日날, 또 泰陵體育村에서는 그 무

슨 訓練閑燕式을 하면서, 그뒤에서 記者글見을 하면서 한 말을 記應하십

니까를 唯.팀으로 가면 成練에 支障이 있다. 單.팀으로 가겠다고 o )o 1

素布를 한 거 a解하시죠?

南(任출凉) :지금 뭐라고 그됐어 ! 아니! 中止하시요! 아니 뭐라고 ; l

린어 지금! 뭐라고 그識어 지금! 認泰愚라니 ! 아니 그럼 김일성, 김

일성은 안그했단 얘기야 그럼 워야 이게 !

얘기를 分明히 하라고! 어디 그렇게 함부로, 아니 왜그래 이거? 말

증 조심해, 中止 못해, 이거! 아니, 오늘 이거 會談을 破찰.시키는 것 이

아니라 南北關係를 아주 極惡의 狀態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거야 이거 .

아니, 이거 肅談破漆의 次元의 問題가 아니라 誇北關係를 지금極惡의 K

態 로 블 고 가겠다 하는 作心을 하고 나온 거라고. (雙方騷亂 )

南(曺英承) :그런 얘기는 김일성이 앞에 가서 얘기해 !

北(2f진 ) :얘기들어요. 料年度 아까 이야기했4만 情任委員會에서 年內로

이 問讓가 解決되지 않으면 편.팀會談을 取消하라고 宣言文을, 決議文을

採擇했지 요 ?

아마 , 여기 다른 代表들은 몰라도 首席代表先生이야 거기에 參加를 했

으니까 그걸 理解하실 천니다. 똑득히 아실거고, 이 宣言文 거기서 採澤

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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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張忠植) :지금 김단장이 다 이야기 했어요 .

北(김세진 ) :이게 뭘 말하는가? 다 綜출해 보게 되면 지금 貴倒은 料

話를 할려는게 아니고 對決하자는 거고, 統.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分裂하자는 거고, 하나로 나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두개로 나가자는 : l

런 産物이 다
.

바로 이것은 그런 産物로부터 및어진 것이다. 이걸 놓고 볼 적에 責側

에서는 唯一팀을 안하겠다는 것이 오늘 明白히 되지 않았는가를

南(張忠植 ) :이거, 體育會談 하자는 거예요를 지금 政治會談하자는 겁니까

Q1 ?

北(김세진 ) :그래서 이 誇.育會談을 지켜보는 兆南의 全流 體育人들과 정

말 온 겨레가 敎努하고 있다는 거, 들側의 唯.팀 背辰行燎에 대해서 저

주하고 있다는 걸 貴側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

南(張忠植) :賊短荷枝格인 말 그만 하시라요. 예 , 그만하시라요 .

北c김세진 ) :그러련 만약에 貴側에서 唯一팀을 할 意思다. 그렇다면 그렇

게 합시다
.

이제 당장 뭐인가 하면 이 보낼 書輸에다가 여기 어떤 경우도 別個의

팀이 아니라 唯一팀으로 간다는 것을 署名합시다 .

이제는 말이 重要한 것이 아니라 料質이, 實踐이 重要합니다 .

南 c李學來 ) :김세진代表 혼자 會談을 하는구만 여기서. 무슨 얘기를 그렇

게 해요? 얘기를 좀 整理해서 하시오 얘기를 .

北c김세진 5 :그러니까 여기다 署名합시다. 貴側이 唯一팀하겠다 하는 意思

가 진짜 있다면 여기다 署名합시다. 署名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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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張忠植 ) :장난하자는 거요 지금?

北c김세진 ) :署名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南c朴秀蒼) :다 얘기했어요 를 김대표 !

南(李學來 ) :責任轉據를 , 轉燎를 우리刻에게 하자는 거요 워요?

甫(朴秀蒼) :說明을 할데니까, 얘기를 다 했어요?

北(김세진 ) :誘名을 하겠는가, 안하겠는가?

商 (朴秀蒼) :아니, 그러니까 ... ... .

流 ( 김세진 ) :우리, 말이 必要 없습니다. 이제 現 段階는 賣踐意志가 必要

합니다. 이것을 露際 行動으로 檢證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署名 하

시겠습니까를

南(朴秀蒼) :우리 얘기즘 합시다. 아니, 김대표 !

北(김」.l진 ) :를名하시겠습니까?

南(朴秀蒼) :아니, 김대표 !

南 c 李學來 ) :당신이 그쪽의 首席이요? 그쪽에 단장이 계신데 당신이, 김

세진대표! 왜 그렇게 열을 올리고 그래요?

北(김세진 ) :意思가 있다면 署名하시자는 얘기지
.

南(r秀着) :우리 얘기 즘 합시다
.

北(김세진 ) :만약에 못하신다면 事露이 아년가? 唯.팀을 못하겠다는 事

漆이 아닌가 ?

南c朴秀蒼 ) :아니 흔자 데들다가 가실 검니까?

南(任출漆 ) :김세진대표 얘기가 兪談을 混亂스럽게 만드는데
.

商c朴秀蒼)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합시다
.

北(김세진 ) :얘기라는게 必要없어요. 지금은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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賓踐이 重要한 거예요 .

南(朴秀齋 ) :그러면 뭐하러 나왔어요?

南 c 任출漆 ) :하니, 그러면 뭐하러 나랐어요?

北c김세진 ) :實幾하자고 나왔어요. 唯.팀을 眞心으로 하자고 나왔지요 .

南(朴秀蒼 ) :아니,그러니까 얘기 를 합시다 .

北 ( 김세진 ) :자,여기다가 수표하면 얘기하죠. 署名하면 이야기 하지요. 할

意惡가 없으면 , 할 意恩가 없으면 여기에 署名을 믓할 천니다차

南(朴秀舊) :아니, 貴側에서 . . . . . . .

北(김세진 ) :그러면 누가 唯一팀을 하차, 누가 唯一팀을 안하자 하는 것

이 明白히 되지요 .

南(朴秀5) :가만히 를 들어차요 .

南c張忠植 ) :이건 語不成說인데 . . . ... .

南( <s출淳 ) :따발총이구만, 따발총 .

南c朴秀茶 ) :貴側에서 하여튼 이 3가지 事項을 내놓았는데 더 以上 言

료하고 싶지도 않지마는, 지금 우리의 討讓의 主題가 3가지 事項으로 마

치 集約이나 된 것처럼 내가 얘기를 하며는 그렇게 월까봐서 하고 싶

지도 않지마는, 지금 貴側은 진짜 말이 長認, 謝過, 撚圖 이런 單語밖에

못출니까? 그런 말들밖에 그 社會에는 없어요?

그리고 왜 BAGoc와 ocA에 ,만약에 單一팀이 構成이 되지 않으며 는

別傭의 팀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것을 明文化 해야되는 理由에 대해서

제가 說明을 드릴께 요 .

자 , 지금 한 女子가 애기 季胎했다고 假定합시다. 그럼 분명히 그 사

람을 一般的으로 생각할때 分流을 하리라고 믿는것이 一般的인 常識입니다.



그러나 그 애는 雌産婦의 잘못이거나 또는 外部의 어떤 影響때문에 流

恣.할 수도 있는 천니다. 만약에 그 女子가 아들을 많는다고 했을 때, 내

가 너를 내 相種人으로 삼겠다 이렇게 約束을 했는데 딸을 찰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

그렇다고 했을 때 딸을 남을 경우애는 어및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規

定을 해 놓는 것은 當撚.하지 않느냐 이검니다
.

北 (김세진 ) :아들을 발아도 唯一팀을 보내자면 보내야 되고 딸을 많아도

보내자면 唯一팀을 보내야지 , 무슨 아들이면 어및고 딸이면 어될소를

南(朴秀蒼) :지금 낳아 보지도 많고 維振을 했으니 당신은 틀림없이 아

들을 찰아야만 된다고 誰要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 입니까구

그게 위가 잘못됐다는 거요?

그리고 톨談을 進.展시킬 案伴을 내놓고 온다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

리가 내놓은 合意事項履行保障裝買를 撚圖하라고 하는데서 한걸응 더 '4

아가 가지고 이제는 그것으로서도 안된다 이거지요 지금 .

이 3가지를 履行하지 않으며는 撚圖고 뭐고 하는 그段勝를 필씬 앞

으로 앞질렀다 이거예요 .

北(김.세진 ) :아니 그 以前의 問題라고 이제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를

南(朴秀蒼 ) :지금 무얼하?는 결니까를 여기서 지금 싸움이나 하자는 거

예요? 會談을 進展시켜서 單.팀을 構成해 가지고 아시안게임에 나가자

는 이야기 입니까, 무엇입니까를

北(김세진) :싸움을 하지 말고 여기다 수표를 하고 벨가 하자는 거예요
.

南(朴秀蒼 ) :아시안게임에 나가야지요? 나가야 된다며는 會談과 關鱗이 되

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우리가 合意事項履行保障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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置를 엉뚱하게 들고 나왔단 발이예요?

뭐하나 엉뚱한게 없어요. 貴側에서 辰詰을 提起했지만 그 辰論이 하나

도 理解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

北(김세진 ) :그건 世上에 理白히 되었고, 지난 會談에서 朴先生이 다 認

定하지 않았소, 그거. 지금 와서 아니라고 또 지금 발깍 뒤집으면서 = L

래요 오늘 와서 .

南(朴秀蒼) :자, ocA에 왜 單一팀으로 나가야 된다는 事資을 알리5L 만

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單獨으로 나가겠다는 事.索을 明文

化해서 便綠를 보내자는 것이 워가 어될다는 얘기요를 당연한것 아닙니

까 ?

北(김세진) :唯一팀을 할 意思가 있으면 죽어도 하겠다 이런 意志를 가

지고 해야지 , 하다가 워 있으면 못하겠다 .

南(奪學來) :죽어도 하겠다는 意志를 가진 있는 사람들이 그런 姿勢예요

貴側에서 는를

南(朴秀崙) :죽어도 하겠다는 意志를 가지고 팀비는데 , 그러지 못할 경우

도 이 世上에는 많다 이결니다 .

北(김세진 )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南c朴秀蒼) :왜 있을 수 있느냐며는 그런 것을 貴側이 못믿도록 했다 이

검니다. 貴側이 못믿도록 했다 이천니다 .

北(김세진) :바로 唯.팀 意志가 貴側이 그렇게 없다는 것을 明白히 하

지 않는가 지금?

南(朴秀蒼) :誰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貴側이 그런것

을 過去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過去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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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거예요 .

北(김세진) :過去를 말하지 않아요, 過去. 말하지 않는데 이번 會談을 놓

고 말해도 貴側이 바로 이찰게 附則과 같이 不當한 體育外的인 問題 .

그다음에 무슨 料屬合意書요, 워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會談도 안됐

고 이번會談도 또 안된다 말이예요, 이게 지금 .

商c朴秀蒼) :平漆에서 열리는 卓球大출에 우리는 진정으로 가고 신있던 거

야, 貴側 때문에 못간거 아니냐 이천니다 .

北(김세진 ) :지난것 時間이 없어서 다 이야기 하지 않겠는데 . . . . . . .

南(朴秀蒼) :그렇게 남을 못믿도록 하며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

北(김세진5 :現實을 놓고 볼적에 現責이 그렇지 않는가. 이걸 워 구차스

레 자꾸 辨明을 하는데 이런게 워 必要있소를

商(朴秀蒼) :구차스러운것이 아니지. 그것이 왜 구차스러운 거야 .

料 ( 김 세 진 ) : 하자면 오늘 수표를 하고, 안하자면 안하자 하고 .

南(朴秀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日程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

만 하면서 漆月만 보내자고 하는데 그러기 않기 위해서 日程을 設定해

놓자 얘기예요. 曆程을 設定하자는 理由가 바로 그런데 있다 이거예요 .

무작정 誇間반 遲延시키면서 그대로 나가자는 것이 아니고 日程을 학

만들어 놔서 그 讓糧을 運守해야만이 우리가 單一팀을 構成을 해가지고

무사히 大會에 出戰할 수 있다 이겁니다
.

간 (김세진 ) :共同委眞會 主管이기 때문에 諒同委員움에 가서 하자고 그했

지 , 누가 안하자고 그했는가? 아 될 자꾸 다 얘기된 걸 가지고 그래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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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朴秀蒼 ) :그러면 茶同委員會에 가서,誰同委員會에서 協議할 事項이 있

J L , 恭同委眞會 以前에 協讓할 事項이 있다 이겁니다雌

누가 共同.委眞會에서 모든 것을 다 안하다는 것이 아니예요출 共同要員

會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諒同委員會에서 당연히 襤讓.解決할 奈項이 있

F l .

北 ( 김세진 5 :明白히 된걸 더이상 말할 必要도 없고 우리 이제는 그런 걸

듣지 않아요 이제는 .

南(朴秀蒼) :그러면 월 듣습니까?

北(김세진) :그건 다 解明이 된건데 자꾸 .

南(張惡植) :남이 이야길 하면 들어야지 요 .

南 (李學來) :내가 즘 이야기 하겠어요 .

北c김형진 ) :가만 朴先生이 얘기 했으니까 이제 내가 말출을 하겠어요 .

學來先生 .

南(李學來) :먼저 이야기 하세요 .

北(김형진 ) :이거 會議 글 질서있게 합시다. 그래서 . . . . . . .

南(李學來) :秩序를 깨뜨린거는 貴側에서 먼저 이상한 얘길 했으니까 딘

北(김형진 ) :바로 고걸,가만히 를 계세요. 바로 고걸 .

北(김세진5 :우리 首席代表가 얘기를 할때 거기서 복잡하니 받지 우리

가 받았어를 말이야 사실대로 바로 해야지 출

南(李學諒) :나 이거 體育人으로 알고 있었는데 體育人이 아닌 것 같애.

이제보니까 .

北 c김세진 ) :이제 정말 아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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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형진 ) :가만 를 있으라우. 가만 름 있으라우 .

南(李學來) :아 그렇게 왜 얼을 내구 그래 .

北 (김형진 ) :가만 있으세요. 그레서 .

南(任출淳) :헤어지더라도 출는 낯으로 헤어질 수 있어야지 .

北(김형진 ) :가만, 任先生, 任生先 출

南(任출淳 ) :지금 헤어지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衆側에

서 ?

北(김형진 ) :의미심장한 發言인데 ,張先生, 그렇게 합시다 .

이거, 내 말을 하면 淸側에서 듣고, 그담 張先生 말하면 난 또 듣고
.

그담에 이렇게 얘기해야 會談이 되지, 아 이거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서로 말을 해서야 안되지요 출

南(張忠植) :나만큼 얘기 잘 듣는 사람있어요를

北(김형진 ) :아, 張先生도 오늘 좀 달라졌는데 ,말힐때 자꾸 나와서 이럭

하면 안돼죠 .

兪談을, 會談을 秩序있게 합시다. 그래서 바로 제가 몇가지 말출 를

드립시다
.

南(張忠植) :關家元首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學論하고 그거 좋지 않

거든요.

北(김형진 ) :그래서 設測에서 이제 首席代表先生이 履行採障裝置 問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履行綠陸裝置야 우리 立場을 明白히 했습니다
.

履行保障裝置는 이미 當局의 保障覺書와, 담보각서 입니다. 그다음에 올림적

委異會가 合意事項履行을 保證하는 合意誘 ,이것이 있으면 履行綠障裝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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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렇게 우리가 6次會談때 合意했고 .

또 貴側이 지금 振起하는 나머지의 , 나머지의 무슨 세가지의 保障裝置

問題를 詰극는데 이것은 엄연하게, 엄연하게 會談을 空轉시키고 唯一팀 s

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로부터 障碍를 조성한 방패이며 , 價壁이라

하는 우리 立場을 얘기했습니다 이미 .

그래서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 立場은 그저 명백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가지 間題를 提起한 間題에 대해서 貴側에서는 뒤 , 그 별나게 생각하

는데 , 이건 貴側이 생각해봐도 별난거 하나도 없습니다
.

여긴 唯一팀을 바라느냐, 안바라느냐 하는 이 立場을 明白히 , 이젠 현

時點에서 자꾸 空轉되니찬, 이걸 確諾하고 世上에 약속해야 略.팀이 된

다. 會談도 말하자면 正常執道에서 되는 거고 를

그런데 貴側은 우리가 제기한 걸 , 이제 말하자면 이제 張首席代表가

明白히 反對한다 이런 뜻을 표했는데 매우 遣撚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애 대해서 매우 重視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걸 내 왜 얘기하는가를 사실상 이 間題를 왜 提起하는가 하는 趣

旨를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現時點에서 , 會談의 現時點에서 왜 이걸

提起하는가 現時點에서 .

우리는 최근에 進行된 , 空轉하고 있는 최근에 進行된 會談들곡 심각히

總和해보고 敎訓을 찰아찰습니다
.

왜 그러면 現時期에 合意書 , 열개항 合意書가 要方이 合意돼서 수표

할 바지막 단계에 와서 아직까지 4o여일동안 이렇게 헛바리질 자꾸하

는가를 왜 이런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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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貴側이 會談을 의도적으로, 計劃的으로 遲延시키고 또 唯一팀

을 결렬시키려는 이련데로부터 出發한 겁니다. 내 그걸 얘기하갔습니다 .

貴側이 會談湯안에서 , 會談湯안에서 취한 行動들을 보면 과연 計刻的으

로 , 意圖的으로 말하자면 會談을 室轉시키고 , 唯一팀을 결렬시키려는 이런

行動이 있있다 하는 걸 찾아블 수 있습니다 .

lo 個項 合漆書에 도달되자 안했다고 그했습니다. 안됐다고 그했습니다 .

또 그럭하구 안됐다고 하구 들아가서는, 貴側에서 사실 그때 lo個項 合

意書가 채택 雙方이 合意되면 기叫해야조. 사실 그때 貴側의 기색을

보면 기매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인거고. 예? 그때

는 合意안됐다고 하고, 들아가서는 l 月 lo 터날 우리가 文案整理하기 위

해서 實務를表接觸한테 넘겠습니다. 委任했습니다. 會談에서 張先生하고

내 가 .

근데 그날에 나와서는 37個項이라는 附則를 내놓기 위해서, lo個項

이 合意됐다고 전제를 하면서 附則이라는 걸 또 내찰습니다. 그래 署名

하자고 약속한 일주일 앞두고 , 서른 일곱개항을 내찰습니다 .

그래 이게 會談을, 아 출測이 말하는대로 l2月에 合意하고, l月에 妥

結하고 署名하자는 理論하고야 論理的으로도 맞지 안찰습니까를 明白하죠

이거 .

그러니까 이것을 어및게 봐야하는가, 이것은 貴側이 計劃的으로 우리가

하나 먹으면 다음 또 障碍, 또 하나 력으면 다음 障碍, 이런결 造成하

는 걸로 됩니다. 명백합죠 출

그 다음에 아까 그 曺先生님 7 나가는 얘기로 우리 했다해서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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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얘기로 왜 비치지 않았는가를 왜 비쳐야 하는가 하면 이거는

그 期間만큼 그 問題를 論爭하다나니까 또 늦어졌다 말이요. 왜를 듣기

거북해도 보십시요 . 親善交換競技 , 그 전에 처를 냈습니다. 施設踏査班問

題, 交通輸送保障, 그 다음에 交通路間題 그 다음에 할

南(張忠植 ) :자꾸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內容입니까?

北(김형진 ) :아 글째 ,내말 듣고 말출하세요. 아, 듣고 말씀하세요 .

南(張恣植) :撤圖했다고 하는 것이 重要한 것이지 . . . . . . .

北(김형진 ) :참고 들으십시요. 네 .

그 다음에 전반적 體育交流推進問題 , 또 거기다가 體育部門 學術交流問

題,아 이게 唯一팀과 關聯해서, 唯一팀과 諦聯되는 문젭니까를

南(張忠植) :아니 交流하자고 하는게 나빠요를

北(김형진 ) :아니 글제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昨年, 再燎年입니다. 이제

는 l2 月에 貴側 올림력要眞長하고 우리 올림력委異長이 편지를 어떻게

交漆하고 어떻게 確答을 하고 앉았습니까?

ll次아세아경기대회에 唯一팀으로 出戰할데 대한 問題를 討議하기 위

해서 張先生이 임명돼 나랐고 나도 우리 올림픽을 代表해서 나왔습니다 .

그런데 이걸 여기서 論議해야 할 間題인가? 아니지요 .그런데 論議되지

않을 문젠데 막바지에 와서 署名하기 일주일전에 術을 벗어져서 ,範圍를

벗어서 이런 問題를 提起한 底意가 뭐인가?

이것은 討議進展을 室韓시키자는 計刻的인 것이다. 請理的으로도 할고

명백하죠 事素的으로도 맞고 .

南(張恣植) :터 얘기를 들으시라요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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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헝진 ) :가만히 조금, 제 말씀 한 다음 말씀하시요. 길게도 말씀하는데

두시간도 드리갔습니 다
.

南(張忠植) :아니 를談이 워, 이거 춰 .

北(김형진 ) :그러기 때문에 ,아,가만 즘 계세요. 그래서 . . . . . . .

南(張忠植) :아,흔자서 다 얘기하시자요?

料c김형진) :아, 내 말씀한 다음에 하십시요. 아 내가 위 언제 張先生말

씀하지 말라 그래요 ?

그러니관 이거는 바로 워 어및게 우리가 結論지을 수 있는가를 이거

는 流測에서 會談 막바지에 와서 會談咸奈를 遲延시키고 唯.팀이 빨리

成事되는 거를 制動하기 위한 이런 制動裝置 創素品이다 이렇게 우리

는 말할 수 있습니다. 會談場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아마 l次부터

는 얘기 안했어요. 6次會談 以後 말했습니다
.

다음 會談場 밖에서 보십시요. 會談鑑 찰에서 어떤 燕態가 벌어지고

있습니까를 會談場 밖에서 .

내가 아까 貴側이 關係體育 ,關係責출者라 그했는데 事賓上 張 先 生 을

派遣한 貴側의 올림적委眞會 委異長先生이 ,올림픽委員會 委員長先生이 한

쪽에서는 會談을, 會談場에 나와 張先生을 派造하고, 代表님들을 派造하시

고 는 l월8일날 아까 말출하지 않았습니까? F單獨으로 나가는 것이

더 有利하다 J 이런 말를을 했단 말입니다. 이편 말씀출

그래 이렇게 말출했는가 하면, 또 보십시요. l될8일날 그 얘기를 했

는데 貴側의 올림적委員會 委員長이. 신통히도 이틀후인 l될lo 일날 37

個項의 附則을 들고 나찰습니다. 이게 우연적인 一致입니까? F唯一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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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가는 것 보담도 單獨으로 나가는 것이 를다 j 이찰게 올림적委眞

長이 말하고 또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다음에 37個項이라는 附則을 들

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및게 우연한 一致입니까?

우리俗談에 F윗물이 計아야 아린물이 計다 J 는 얘기있습니다. 예 ? 이

거는 必然的이고 貴側의 立場과 姿勢를 反影한 合法則的인 産物이다 이겁

니다. 明白합니 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를드했지만 보십시요 . 됐側의 體育責任 , 그 關係當局

者인 體育部長官 보십시요. 어렇게 말했습니까를 3l일날. 또 우리는 이

거 우연한 -致아닙니다. l월2 9일 우리가 l次, 저 8次會談 끝난 다음

에 責側이 報道를 어떻게 냈는가를 F 料 8 次 會談을 통해서 唯一팀 會

談이 決裂危機에 처해있다 j 이렇게 첫마디 報道했습니다
.

이러하고 이틀後에 또 體育部長官, 選手들 앞에서 어떤 발 했습니까를

p別個의 팀으로 나가서 綜合 2 位 達流을 成就하도록 最善을 다하겠다 -i

그래 아 會談場에 내보낸 이린 體育高位 일운이 F 唯-팀을 成事시켜

야 한다 이건 民族의 念願이다J 이런, 말하자면 온 겨레의 念願을 담

아서 鼓舞하지 못할 망정 , 한쪽에서는 唯一팀이 막바지에 올라가서 署名

하느냐 마느냐 空轉하고 있는데 그래 이런 말을 우리가 重視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를 아 , 이거야 論理鈴이구, 事實飾이죠. 明白하게 .

南 (張恣植) :내 얘기할께요 출

北(김형진 ) :가만히 ,조금 계세요 찰

南 c 張忠 植 ) :이거 너무 . . . . . . .

北(김형진 ) :내 , 時間줘요. 時間드릴께요. 예 時閣드려요 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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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바로 될 말해주는가를 明白합니다 이건. 唯一팀 構成을 달가와

하지 않고, 애당초 달가와 하지 않고 計刻的으로, 意圖的으로 會談을 遲

延시키고 , 進延시키고, 또準一팀 構成을 決裂시키려는 貴測의 立場과 姿勢

로 부터 出發한 明白한 事責들입니다.

南(張忠植 ) :오늘 그 會談을 . . . . . . .

北(김형진 ) :그렇기 때문에 明白합니다. 그저 다른 거 없어요. 張先生님

조금만 계세요 를

그렇기 때문에 거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提起한게 뭐 무슨 워

어디 뭐, 큰 워 머리를 씨야할게 있습니까? 貴側이 眞責로 唯-팀을

바라고, 제 ll차 아시아競技大會에 정말 온 辰族이 그토록 湯望하고 體

育人들이 그토록 念頭하는 北南確一팀 , 다시말하면 第 3國에 나가서 및날

처럼 北과 南의 選手들이 對決을 피하고 民族과 和解, 和合을, 團合을

保障하자면 唯一팀을 成事시키는 意志가 있다하면 우리 提起에 明白히

確答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必要할 것이 있습니까를

南(張忠植 ) :내 얘기할께요 .

北 (김형진 ) :그래서 그러지말고 우리가 . . . . . . .

南(張恣植) :글째 , 나도 얘기를 할 . . . . . . .

北(김형진) :이제 말씀하세요. 내 끝난 다을에, 자꾸 내가 말하는데 자꾸

이야기하니잔 그러지요 .

南(張忠植) :여기서 지금 團長께서 너무 오레 .. .. . . .

北(김형진) :아, 워 더 길게 하십시요 내보다. 그렇기 때문에 .. . . .. .

南(任출漆) :똑같은 이얘기 되플이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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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령진 ) :그러기때문에, 明白히 다른 거 없습니다. 거저 우리가 提起한

이 間題에 .. .. . . .

南 (李學來) :.要點만 얘기를 하세요, 다 알아들으니까 .

北(김형진 ) :對答을 합시다. 對答 ! 그렇하면 됩니다 .

南(張忠植 5 :또 하나 얘기를 할께요 .

北 c김형진 ) :예 , 말씀하세요 .

南 (張忠植 ) :우선, 오늘 이 9 次 會談에 나와서 내가 느인 것은 료側에

서는 오늘 이거 會談을 하자고 하는 것 보다는 結局은 會談에 대해서

이걸 깨자고 나오는 것으로 느껴지는 데요. 우선 이 內審을 討議하는

이러한 過程에서 난 아직 그런 缺禮를 내가 범한 일이 없는데요. 오

늘 그 김세진代表께서 우리 國家元首에 대한 이름을 부르고 말이지요 .

北(김세진 ) :그래 , 이름부르는데 무슨 찰못이 있습니까를

南c張流植 ) :여보세요. 우리가 말이지요. 그렇게 , 그러한 얘기를 한다고 했

을 때 . . . . . . .

南(任告津 ) :아니 , 자기 같으면 우리가 金日成, 金B咸하며는, 金日威,査曆成

하며는 좋다는 말이지요를 지금 .

北c김세진 ) :정화하니 부르는 건데 그게 무슨 잘못된게 있어요?

南 (任崙凉 ) :아니 ,지금 諒jb對話를 하지말라 이출게 되어있는데 누구때문

입니까를 지금 新年辭에서 번써 그거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 것 아닙니

까 ? 콩크리트障壁을 내세워 가지고 .

南(議恣植 ) :謝過를 해야된다고요, 謝過를 해야되고 .

南c任출淳 ) :누가 지금 하지말라고 그런 거예요? 얘기를 지금 안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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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그런데 .

南(張忠植) :그건 오늘 김세진代表께서 그건 失言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그건 마할히 謝過를 하셔야돼요. 아,그건 眞心으로 謝過를 해야되고 .

피(김세진 ) :내가 이름 잘 못 불렀습니까를 이름을 정확하니 못블렀습니

까 를 내가 이름을?

南(張志植) :여기에서 우리가 워냐하면 말이죠 國家의 代表者를 말이a .

代表者를 여기서 막 아이 이름부르듯이 부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

南c任출諒) :소위 會談을 떠나 完全히 南北關係를 惡化一燎로 몰고 가야

겠다 아주 作心하고 나온거라고 이건 .

南(張忠植 ) :尊稱을 붙이지 찰았찰아요. 이런 尊稱을 안를였찰아요?

南(任출淳) :作心하고 나온거라고 지금. 아니 우리 國家元首 이름을 힘부

로 막 불렀활아요 ?

南(張忠植) :제가 만약에 말이죠. 衆側의 代表의 이름을 갖다가 先生님 도

안 붙이고 아무것도 안 붙이고 말이a. 를

北c컴형진 ) :張先生님 !

南(張忠植 ) :내가 이름만 부른다고 하면 그것이 워냐하며는 출

北c김형진 ) :張先漆.님 ! 張先生님, 가만 있어요. 그래서 그저 對答을 하면

됨니다. 이걸 될 자꾸 출

a ( 張 奈 植 ) :아 , 나는 얘기를 하는데 들으세요. 나는 내 김團長 얘기 내

듣지 않았습니 까 ?

北(김형진 ) :자꾸, 會談을 왜 자꾸 그래서 이거 차

商(張忠補 ) :내 얘기 들으시라요. 내 지금 說明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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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형진 ) ;내 물음에 對答만 하시라요 구

商(張恣植) :회담에 대한, 오늘 이것을 갖다가 會談 自體를 벌써 破棄할

려고 나온 '것이고요. 또 하나는 貴側에서 지금 單.팀에 대한 그 意志

를 表示한다고 했는데 정말 單.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計刻과 眞

心을 가지고 이것이 會談繫頭부터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 봉에 어

및게 했어요를 를次會談 끝나고 김단장이 뭐냐하면 를體育外的問題 가지

고서 兪談할 수 없다J고 해서 이것 流産시키지 않았습니까? 單.팀을

만들고자 했었던 그때에 體育外的인 間麗를 가지고서 貴側에서 먼저 齋

談을 遲延시諒단 말를이죠 .

그런가 하면 今年度에 와서 流育外的 間題에 北側의 南北禮育숩談 代

表者들이 모여서 體育外的인 問題를 갖다가 宣言하는데 , 貴側에서 거기에

加擔해서 體育外的인 間題를 .출言했어요 .

그것보면 그걸 그대로 이미 貴側에서는 單-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러한 디寶下에 結局은 우리側의 單獨팀을 北京에 못나가도록 해야 되겠

다. 底意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

뿐만 아니라 우리의 附則을 내건 그 間題에 대해서는 討議조차도 할

談意가 없다. 이것은 뭐냐하면 lo個事項 合意를 받아 가지고서 이것으로

結局은 뭐냐하면 共同委員會에 가서 질질 끌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側 練習도 못하도록 하고 單獨팀 構成도 못하도록 하고 對內外的으

로 워냐하면 唯.팀으로다가 單一팀으로 나간다 하는 이러한 名分下에

精局은 北京大會에 를나가도륵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말 貴側에서 우리 單.팀을 갖다가 單獨팀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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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도록 하고 정말 單一팀을 만드는 것이 民族의 課業이라고 생각한다

고 하면 그 誠意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財則 4個項 남은 것 이것

은 어떠한 形態로든간에 討議할 수 있는 姿勢로다가 나와야 된다 이겁

니다.

그것은 默激해 버리고 받아 들이지 않고 이 세가지 問題를 갖다가받

아라 오늘 말씀이죠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내가 사실 뭐 貴側

에서 表現하는대로 그렇게 相對方 비위 상하는 이야기 다 한다할 것a

으면 내 體而이 傷할 것 같이터 내가 다 表現은 안힙씨다마는 읏側에

서도 뭐냐하면 F過去事 이야기 안한다 』고 그래요 출

l9約 年度 貴側에서 , 體育人의 立場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다른팀

들 , 다른나라 人種이 다르다고 祖上이 다른 이러한 팀들온 다 平壞에 받

아들이면서 諒國팀, 같은 同經인 單.팀을 만들 수 있는 對象이 되는 = L

사람들은 平壞에다 받아들이지 않고 r비자J發給안하고 喪다는게 잘했단

말이예요 ?

거기에다가 l984 年度에 單獨팀으로 뭐냐하면 못나가게 하기 위해서 r 프

라하J에 가서 貴側에서는 LA올림적 r보이코트 J하면서 우리보고는 單獨

팀으로 가지말라. 거기에 대해서는 過去之事띤까 말할 수 없겠다.

그리한 背景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適去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

게 워냐하면 附則을 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過去之事에 대해

서 뭐냐하면 貴側이 뭐냐 우리가 信賴할 수 없도록 뭐냐하면 措置를取

하고서 이제와서 過去事니까는 그것 말하지 말라 .

또 우리가 내놓은 lo個事項 가운데 워 北側의 立場도 우리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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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워 親善交換競技라든가 이러한 喪通手段間題, 施

設事前踏査間惡 이것은 貴側에서 뭐냐하면 필필 뛰니까 會談을 루리가 이

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讓步를 하고 실제 우리 貴側에서

받아 들이고 論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誘競를 내놓았는데 F이것

撤圖하라 J 발씀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와서는 뭐냐하면 F單獨팀으로 나

가지 말라, 누구 謝過하라 J 말씀이죠 .

우리가 이 會談에서 뭐냐하면 內容이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발이죠

서로 緊方이 이야71하면서, 아 생긱해 보세요, 거 不敬스럽게도 뭐냐하면

相 對 側 國家r首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尊稱도 없이 박 여기에서 불러

대느냐 이거지요 출

내가 만약에 우리 代表들 中에서 만약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 肅談, 이분들이 말이야, 이게 會

談 하려고 그러는지 責任轉燎하면서 結局은 政治的으로 뭐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宣傳場으로 하려고 하느냐 나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요 .

그러니까 이것은 貴側에서 말한 것 이게 세가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리가 그 네가지 남은 것에 대해서 정발 眞IE으로 움談을 할 用

意가 있고 정말 이 共同委員會를 誕生시켜 거기에서 選手合同訓練도 하

고 또한 選手選拔識도 해서 單一팀을 만든다고 하게 되며는 우리 附則

에 대해서 뭐냐하면 討議할 수 있는 그러한 姿勢로 나와주서야 됩니다 .

料(김세진) :이걸 받아들이면 唯一팀도 다되고 하는건데 제 그것 자꾸 못

받아들인다고 합니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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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c장 웅) :제가 간단히 즘 이야기즘 해도 되했습니까?

간(김형진 ) :예. 이야기하세요 .

南c任출津) :뭐 똑같은 이야기는 아녜요를

北 c 김형진 ) :아 그거 任先生 이제 내가 말씀릿는데 그거 자주 그렇게 a

議하는데 =L.. .... .

南(發崙滄) :아니 워 똑같은 이야기면 必要없다 이런 이야기죠 워會

北 c 장 웅) :鱗球進.手가 이렇게 가시를힌 이야기를 하는거 좋아힙니까?

긴(출출淳) :.아니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뭐 별로 必要한 이

야기는 뭐 단 한마디도 오늘 못들어보는 것 같은데 출 幣

北(장 웅) :제가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좀 이야기를 합시다
.

南(李擊非) :장웅대표는 比較的 간단하게 하는 그런 r스타일 J 이니까 간

단하게 이o리 하세요 .

北(장 웅) :그래 난 원래 간단하게 해요 .

南c 任출淳 ) :아 그래 간단히 하십시다
.

北 ( 장 웅)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 首席代表先生이 이제 過去問題를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거 케케묵은 보따리 그거 들추기를 를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해 왔는데 朴先生은 모 를

수 있어요 주

3 럼 이제 나도 이친 우리 立場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63

年度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r흥콩J會談부터 . r홍콩 J會談에서 어렇게 되

였는가? 唯.팀 構成을 위한 r홍콩 J會談에서 .

南 c任출淳 ) :아니 63年度로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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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 장 웅 ) : 84年度로 해도 한린 달아나지 않을 데니까 .

南 c 任출淳 ) :그러면 워 피차 이야기를 해야될 問題로구만?

北c장 웅) :'예,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 내 말 듣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

그래서 63年産에 5 月 l7 日날 會談을 끝漆는데, 5 月 l7 日 9談 을 끝내

고 貴側에서 公關를 하지말자 雙方이 合意를 했어요 .

2l 日에 公開를 했단 말이야. 公開를 하고 우리가 간 歸 그쪽에서 公

開를 했기 때문에 24 日 우리가 公閑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r L

7 月 26 日 連絡者協議會가 있었는데 이 連絡者漆議會에서 開容植이라는 先

生이 랐했는데 途中에 退場해 버렸습니다. 간 曆날 먼저 公開하고 우리가

먼저 公開했다는 게야. 그래서 決裂이 됐는데 .

南c任출淳) : 아 그거야 貴側에서 벌써 公開한 것 아님니까? 公開해서 인

써 된 것이야 뭐 세상이 델히 아는 것인데요 워 구

北 ( 장 웅 ) :른고 얘기를 하자요. 듣고!

北 c김형진 ) :아 가만 있어요 .

北( 장 웅 ) :듣고 하라는데 綠先生 ! 그리고 이야기를 하란 말이체요를 = L

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7 歸날 이제 그 술들을 마싫는데 거기에서 .

하도 답답하니까 아바 지금 바깥에 記者들이 아마 記者先生들이 이효식

이라는 記者先生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연세가 많을 겁니다
.

그 이효식이라는 記者先生이 이야기한 걸 내가 引用하겠습니다. 黃嬅이

라는 團長한테 그린는데 F 會談을 하지않고 돌아갈바에는 무엇하러 여기

까지 찰습니까를 會談被漆의 責任은 韓國側에 있다는 것은 明伯힙씨다
.

간다는 소리도 안하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나는 韓國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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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뜨거워 못견디겠습니다.J라고 말하고 술도 안마시고 나갔습니다.

商(張忠植) : 아주 그 말씀하려고 적어가지고 나왔군요구

北 ( 장 웅 ) :그쪽에서 계속 다 적어 가지고 댕기니까 나도 그것이 라도

적어 가지고 다녀야지 출

南(李學來) :그렇죠, 적어 가지고 와야지, 正確하게 이야기를 하시려면 .

北(장 웅 ) : 日本記者 r시와라J라는 사찰이 뭐라고 그했느냐? F우선 南

朝鮮側이 흥콩에 와서 本問題 討議에 앞서 그러한 口賓을 걸고 連絡者

兪議에서 長非를 건 것과 먼저 決裂을 宣布한 戰術이 어리석다고 봅니

다 』이했습니 다
.

다음 그 다음에 워 먼것 더 다시 들추지 않겠습니다. r로잔느 J 會

談때 .

南 (張忠植) : 아니 그러면 .

北 ( 장 웅 ) ;제 말씀 듣고 그 뒤에 바로 이야기하세요 출

南 ( 張忠植 ) : 7 얘기하고 그러면 그저 l979 年度, l984 年産도 이야기하세

요 .

北(김형진 ) : 아니 張先生님 !

商(任출漆 ) :아니 l9消 年, 84年 이야기도 하석야지 零

南(李學來) : 1979年度 빠졌는데 .

南(任출津 ) : 63年 얘기했으면 79年, 84年 이야기를 해 야죠 수

北 (장 웅 ) :唯一팀이 되었으면 卓球競技大會 參加합니다. 明白합니다
.

街(任출漆 ) :그러니까 單一팀으로는 안되 J l .

北 ( 장 웅 ) : 다음으로 LA競技, 모스크바 올림픽競技때 우리가 唯-팀 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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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했는데 그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조차 안했습니다. 84 年度 r로잔느 J會

談 決裂宣言을 하고 唯一팀 하자고 했다. 唯一팀이 되면 朝鮮民主主義人

民共和國 올.림픽팀이 아님니다.

다음 l986年 l 月 8 B r로잔느J에서 任출淳先生과 張忠植 首席代表先

生이 參加한 會談에서 우리는 l988年 올림픽競技를 共同으로 主催하며

여기에 北南唯一팀으로 參加할데 대하여 이 間題가 提起되없습니다.

南c任출淳 ) :거기에서 交通手段 다 하자고 그諒었지 요 .

北(장 웅 ) :唯-팀 안하겠다는거야 唯一팀 예, 流一팀 안하겠는거야 唯. -

팀 ! 그래서 우리 副委員長, 진충국副委眞長이 물어찰단 말이예요 團長한

데 金宗河氏한테 물어보니까 F 그러면 唯一팀을 하지말자는 겁니까? J 料

答을 못했어요 엉뚱하게 , 그러니까 그 南廷文燎라고 3 f 와있었는데 어

데 있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쪽지를 써줬습니다. 쪽지를 써줘서 그 다음

에 뭐라고 그했는가? F서울올림픽 認定하는 條件에서 唯一팀間題를 討

論해 보자 J 이렇게 되었어요 수

歷史的 事賓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 세가지 要

求를 振起했는데 이거 받아 들이면 간단힙니다. 힘들게 없다 그렇게 되면 .

이걸 받아 들이면 하자는 것이고 이걸 받아 들이지 않으면 하지 발자

는 거예요 출

다를으로 이제 任先生 콩크리트障壁 問題를 이야기했는데 그저 콩크리

s障壓 없어지면야 그것 좋은 거지요. 없어지면야 그거 를은거죠. 없어지

면 그저 全面來往, 自由來往 다 그것 되는 겁니다 .

南(張漆植) :콩크리트障壁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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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형진 ) :張先生 이야기했는데 될 燎

北 (허혁필) : 얘기했으니까 南朝鱗의 實情을 計히는거 예요찰

南c張恣權.) :그것 흥콩記者들이 전부 가서, 貴側에 가 가지고 여기 다 보

지 않았어요 예를 그것 왜 그 쓸데없는 얘기를, 巖構的인 이야기를 하

느냐 이거예요 .

北c장 웅) :먼저 말씀이 있었으니까, 벌써 말씀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세가지 要漆를 받아들이면 됩 니다
.

南c張恣拓 ) :그리고 i979年度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있죠

北側에서는. 또 l984 年度의 이야기도 北側에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및어 버리고 오늘 나로서는 정말 不快한 것이 貴側에서 물

론 이 9次會談을 아예 깨자고 作養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까도 뭐냐

하면 우리 雙方間의 會談代表間에도 우리가 참 入梅을 尊重해야 되겠고

말씀이죠 하는데 왜 貴側에서는 한마디도 아까 내가 그 失言에 대해서

謝過하라 출

만약에 내가 貴側에 뭐냐하면 말씀이죠 國家代表되는 분에 대해서 뭐

냐하면 F김일성이다, 김정일이다J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나에 대

해서. 아마 욕을 하고 달라붙을 것이란 말씀이죠 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責側에서는 謝過 한마디없이 말이죠 하는 것

은 意 圖 的 으 로 이게 會談을 다른 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

겠느냐 ?

그것은 마땅히 김세진代表께서 , 김형진變長께서 그것은 代表가 發言을 잘

못한 것 그런 잘못을 갖다가 是6을 하고 謝適하고 그러고 이o인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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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죠. 나는 솔직한 이야기가 이 會談이 말씀이죠 우리가 政治的인 r [

러한 이야기로 를러 나가서는 안된다 생각해서 나는 가급적이면 貴

側에 비위에 상하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

김대표께서 그것은 謝過를 하시고 앞으로 이 體育會談에서 그러한 이

야기를 안하겠다고 말씀이죠 그러한 謝過를 하셔야 됩니다
.

北c김세진 ) :난 내가 謝過할게 아니라 이 體育을 자꾸 政治化하는 貴側

체서 謝過할 問題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間頭는 내가 이야기 름

하고 싶습니 다.

料 (김형진 ) :다 말씀했습니까 張先生님 ?

北 c 허혁필 ) :제가 를 출

北 ( 김형진 ) :잠찬만 首席代表先生이 이야기 했으니까 내가 를 이야기를 하

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振起한 이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漆件 석기에 워 對答할 意向이 없습니까?

南c張忠植) :그것은 우리側에 대한 案을 갖다가 貴側에서 뭐냐하면 撤圖

하라, 남의 案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自己것은 받아 들여라?

北c김형진 5 :아 글째 그러니까 묻는 것, 아니 제가 묻습니다. 예출

南 (任출淳 ) : 아니 지금 首席代表가 要漆를 한데 대해서 答辯을 하서야지

그렇게 하면 어零게 됩니까를 東間西蓄이 되는 것인지 .

南 c 張恣植 ) :그것 내가 答辯했찰아요구

北(김형진 ) :接受 안한다 그소리죠를

南 c 張恣植 ) :예 .

商(李學來 ) :제가 한바디 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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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형진 ) : 아니, 張先生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야기한 다음에 하십시요 .

南c李學來 ) : 아까도 제가 機會를 . . . . . . .

北 c김형진 ) :아니 貴側에서 하니까 그다음에 내가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내가 한 다음에 하십쇼. 내 한 다음에 하십쇼 수

北(김세진 ) :그저 빨리 내 생각에는 唯一림을 하자면 그저 도장 적어야

流.팀이 되지! 말만 여기에서 싸워서는 . . . . . . .

北c김형진 ) : 그래서 張先生님 ! 지금 貴側이 우리의 正當한 要漆條件을 계

속 받아 들이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明白히 해 야 됩니다
.

사실 貴側은 말로는 唯一팀을 云云하지만 이건 우리의 要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편가하면 以前의 問題다. 이걸 理時點에서 이에 대한 理

白한 對答을 하지 않고는 더 前進을 바랄 수가 없다 우리로서는 이겁

니다.

그래서 우리는 貴側이 우리案을 받아 들이지 않고 우리 要漆하는 間

題에 對答을 하지않는 問請에 대해서 貴側이 唯-팀을 構成하지 않겠다

는 이런 立場으로 우리는 明白히 힙씨다
.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 貴側은 保障裝置間題를 지금 討議하자고

그漆는데 첫제로는 , 保障裝置問題야 以前에도 발씀하고 아까도 말씀하고

계속 우리가 말씀드린습니다. 예 貴倒에

이것은 사실상 會談讓題 밖의 問題일 뿐만 아니라 共同委員會에서 討

論하기로 이미 合意된 間題일 뿐만 아니라 또 內容的 側面에서는 當局

의 保障覺書와 올림적 要員會의 合意事項 履行에 관한 合意誇만 採擇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건 貴側도 認定한 검니다. 6次會談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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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엇때문에 保障裝置問題를 오늘 이 時刻까지 계속 굳이 끌고

나가는가, 끌고 나가는가를 이것은 세상사람들 앞에 그것이 lo個項 合意

書와 共同諒.進委員會 情成方案에 관한 合意書에 署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制動漆置다. 이것은 明白합니다
.

商c任출漆 ) :거 아까 읽었던 것 가지고 다시 읽으려고 그럽니까 그거 ?

北(김형진 )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提起한 il次 아

세아競技大會 唯.팀으로 가고 반드시 別情의 팀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이

間證를 우리가 要求한 결니다
.

이 問鑛에도 貴測은 對雰을 안합니다. 왜, 왜 對雰을 못하는기? 峻-

팀으로 가야 한다는 여기에 唯.팀으로 갈 意思가 없기 때문에 對答을

理白히 못한다. 예 를

南 ( 張忠植 ) :單一팀을 못나가도록 막기위한 方便으로 딸씀이 죠 .

北c김형진 ) :貴 D M 속심이 더욱 明白합니다 對等을 못하는 것은 .

南(張忠植 ) :그러한 方便에서 結局 우리의 附則을 못 받아들이는 그 立

場에 내가 對零할 必要도 없다고 생각해요 .

北c김형진 ) :가만를 계세요. 제말씀 마저 들으십시요. 그래 이것은 貴側이

別個의 팀으로 나가려는 本心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 이게 明白해

지는거예 요 .

南(任출淳 ) : 아니, 아까 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北(김.형친 ) :그렇다면, 그렇다면 唯一팀으로 나가려고 하는, 어떠한 경우에

도 別情의 팀으로가 아니라 唯.팀으로 가야 한다는 이 間題를 明白히

하지않는 以上 어될게 마주찰아 會談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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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李學來) :그것은 우리쪽에서 할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 즘 할

까요 ?

北(김형진 ) :어및게, 어및게를 가만히 즘,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예요. 學

來先生 즘 가만히 있어요. 어및게 會談할 수 있어요를

南 (張忠指 ) :아까 이야기했찰아요, 아까 이야기했찰아요를

北(김형진 ) :對崙을 明白히 하세요 對答을 .

南 (張志補 ) :내가 對漆을 했죠 .

北(김형진 ) :어떠한 경우에도 唯.팀으로 간다, 別個의 팀으로가 아니라 이

걸 明白히 하라는 겁니다
.

南(李學來) :이쪽에서 한 質間에 대한 雰은 안하고, 그쪽에서 한 것에만

崙을 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를 너무 一方的이 아녜요를

北(김형진) :가만히 즘 계세요. 이걸 明白히 하라는 결니다. 또 우리가 要

求한게 푸엇인가 및째로는? 唯一팀으로 아닌 別個의 팀으로 가겠다고 하

는 ...... .

南(張忠植) :唯.팀을 만들 수 있는 條件을 우리가 討論을 하지않고 無

條作 唯一팀으로 가야 되겠다. 宣言해라 이것은 結局은 우리側을 갖다가

單撚.팀으로 못가도록 하겠다 하는 貴側의 애당초의 會談提議의 底意가 거

기에 있는 것 아녜요?

北(김형진 ) :首席代表先生! 가만히 張先生님, 張先生님 ! 점찰지 못하게 내

가 말씀하는데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 ... .

南(張忠補) :아니 아까 그 이야기 들었어요 아까 이야기 다시 들어요를

南(李學來) :아까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또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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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형진 ) :또 들으시요 .

商(張忠植 ) :리를

北c김형진 ) :.또 들으시요, 또 들으시요 또 들었어 도 .

南(張忠構 ) :아니 즉같은 이야기 자꾸만 들어요를

北(김형진) : 料白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貴側이 發言을 取

消하라는 問題도 왜 取消 못하는가를 別傭의 팀으로 가야할 意志가 있

기 때문에 이건 取消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죠. 계속 漆答하라고 해도
.

이런 修伴에서 事.燕는 明白합니다 事態는. s 局 우리가 提起한 이 세

가지 問題를 接受하지 않겠다는 것은 唯.팀에 關心이 없고 別個의 팀

으 로 參加하겠다는 것 以外에 다른거 없습니다.

이런 形便에서 會談을 해야 무슨 必要가 있습니까를

南(張恣植 ) :會談할 必要없다 이 말를이예요를

北c김형진 ) :그래서 다시 貴側에 明白히 묻건데 .

南(任출淳) :아니 그 長交을 두번째 또 읽어나가시면 그것 어떻게 됩니

까 이것 를

北 c 김형진 ) :들으시 요 .

南(任출淳 ) :아니 듣다니요? 지금 들었찰아요 같은 이야기를?

料(허혁필 ) :아니 들으시라요 .

北 c 김형진 ) :그래서 요 .

商(任출淳) :아니 같은 이야기를 또 읽고 또 읽고 그러시련 어및게 합

니까 이거를 이 會談을 하시고 싶지 않은 검니까를

南(朴秀蒼) :아니 그것 그만 읽으시고 저 김세진대표 是認. 謝過하세요 .

. 7 7 .



北(김세진 ) :버릇이 없다고 그러는거요를

南(任출淳 ) :이것 長文의 것을 계속 ... ... .

南 ( 朴秀蒼 ) :是認 .謝過하시 라고요
.

北(김형진 ) :그 唯一팀 鱗成을 위한 이런 體育齋談이지만 . . . . . . .

南(任출漆 ) :김대표는 謝適해야 되요
.

北 ( 김형진 ) :貴側의 立場은 한마디로 말해서 貴側當局이 이런 두個로가 아

니라 . 하나로가 아니라 두個를 追求하는 이런데 根源을 두고 있출니다 理

白히 . 하나로가 아니라 들을 追求하는 이런데 根漂을 두고 있다 그결니

다. 唯一팀을 바라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責側출局이 分裂政策을 追

求하고 있다는 것을 온 겨레가 다 알고 있습니다
.

南c張忠植 ) :또 政治的인 發言하려고 그러십니까를

南(任출津 ) :分裂政策를 貴側當局은 遮斷政策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 南北

遙.斷政策을 이것 참. 아니 이게 무슨 政治會談입니까 이게?

北 c 김형진 ) :가만 있어요 를 듣고 있으라요. 왜 그런가를 貴側이, 우리는

當局을 위하지 많아요 . 貴側이 ... . . . .

南(任출淳 ) :貴側當局이 i月i터字 金日成新年諒에서 바로 s..斷政策을 및다

고 요 . 그래서 지금 對話가 이렇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事實은 事

賞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것 가지고 지금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北(김형진 ) :말을 注意하라요. 가만 있어요 .

料(허혁필 ) :아 政治間題 계속 들고나와서 이렇게 할거요?

南(任출淳) :아니 貴側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게 아님니까 지금1

北c김형진 ) :貴側은 唯一팀 締成이 民族和解와 民族團合에 服務하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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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朴秀蒼) :아니 누가 지금 듣는다고 그래요 누가 지금!

北 c 김형진 ) :祖國統一에 服務하고, 服務한다고 認定하면서 어및게하나 이길

을 進斷하기. 위해 처를부터 ,이제 <E先生 말한대로 進斷하기 위해 처 음

부터 計피的으로 . . . . . . .

南c任출淳) :그래 遮斷政策을 바로 오늘 바로 이 途斷政策이 나타띤씨요

오늘 諒談에서 도 .

北(김형진 ) :計劃的으로 會談 앞에 障壁을 쌓고 있어요 .

南c張忌植 ) :이야기하는데 發言文을 또 읽는다는 것은 이것 보세요!

北(김형진 ) :張失生님 ! 가만 있으라요 .

南c張忠植 ) :이야기하는 過程, 討誰를 하다가 . . . . . . .

北(김형진 ) :가만있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점찰지 못하게 이래요 張先生

널 !

高(張惡植 ) :아니요. 점찰지 못하다니요?

北(김형진 ) :그래서 ? 貴側은 ... . . . .

南(張忠植 ) :貴側에서 뭐냐하면 읽는것을 또 읽는것은 내가 한두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말를이 3 ..

北 (김형진 ) :잘 들으시오 .

南(張忠植) :한번 이야기 했으면 내가 들어서 거기에 대한 答辯을 드렸

는데 .

北(김형진) :거 아까 말하고 지금 말이 할라요. 잘 듣지를 못하느만요 .

내가 크게 말하라요?

南(張恣植) :아니요. 아까 流測에서 그것 읽지 않았습니까를 읽은 것 또

읽고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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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형진 ) :貴側은 이거보세요 .

南 (任崙淳 ) :부ii럽지 않소.정말 그것 자뚜 읽어내면 .

北(김형진 ) :第3國에 別憫의 팀으로 가서 民族끼리 겨루고 對決하면 ; l

것이 民族料決과 民族不和에 服務하고 民族分裂에 照務하는 것으로 생각

하면서 기어코 別傭의 팀으로 가려고 策動하고 있습니다 .

南(任출淳) :장선생 ! 그렇지 않소를

南 (朴秀蒼) :아이 이것 치사해요 .

北(김형진 ) :結局 貴側의 立場은 常局의 民族分裂政策을 反吹하는 것이J L

그것은 漆頭徹尾 分裂政漆 追濯의 産物입니다 .

南(張忠植) :오늘 會談하러 나온게 아니라 아예 그것 決裂宣言하고 그 責

1王을 우리한테 轉掠하러 나오싫구만요 ?

北(김형진 ) :結請的으로 말해서 貴側은 當局의 分裂政策에 追從할으로써 神

聖한 스포츠에 當局이 , 貴側이 벌써 政治를 크게 介入시키고 있습니다 .

바로 지금 結果가, 會談漆에서 貴側이 를하고 있는 淸果가 그대로 이것

을 辰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會談이 진통을 겪고 있고

誰關에 逢着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根本間題를 手術하지 않고서는 會談을 前進시킬 수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가지 要求條伴을 提起하는 것입니다 .

이제라도 唯一팀 燎成을 할 意思가 있다면 當局의 分裂政策에 追誰하

지 발아야 하고 우리가 提起한 要求條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만약 貴側이 모든 사실이 明白해 졌음에도 不拘하고 우리가 提起한 基

本的이고 初步的인 間遷에 대한 對崙조차 反對한다면 會談을 더 以上 할

必要없습니다. 우리가 提起한 初步的인 問題에 대한 對漆조차 반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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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談을 더 이상 할 必要가 없습니다구

南c李學來 ) :그러니까 會談終結發言이시군요 그러니까 .

北(김형진 ) :.우리는 이젠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貴側의 잔뫼에 속

지 않습니다 .

南 ( 任찰漆 ) :鱗辰荷撚이 구만 .

料(김형진 ) :唯.팀을 渴望하는 온 겨레의 念願을 背信하고 온 民族을 漆

弄하는 貴側의 姿勢와 立場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

늘 할談을 이만하자는 천니다 .

다음 會談과 關聯해서는 貴側이 우리가 得.起한 세가지 間經에 , 세가지

問題에 責任的이고 또 肯定的인 體答을 줄 수 있다고 할 때 諒談을 하

자는 것입니다. 정중히 認起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裳側이 提超한 問灌들을 ,우리가 提起한 問題를 無修.作

받아들일 것을 理白히 하면서 아무매든 좋습니다. 오늘도 즘고 이제 나

가서 討論해서 午後에도 를고 來日도 를고 아무 때라도 確答을 주겠다

면 우리는 會談場에 나올 것입니다. 이만합시다 .

南(張忠植 ) : 1979年度, l984年度 貴側에서 취한 그 問題에 대해서는 -

言半句의 謝過 .辨明도 없고 .

北(김세진 ) :거 그린 이야기 아 首席代表先生! 계속 論爭하잡니까? ; L

건 뭐 ... ... .

南(張忠植) :또한 오늘은 貴側에서 리냐하떤 우리側 大流領에 대 한 不敬

스러운 그러한 呼稱을 하고 말이죠, 거기에 一言半句의 謝過도 없고 말

씀이조. 오늘 會談을 決裂시키면서 그 責任을 우리한테 轉漆하기 위해서

貴側은 오늘 9次會談에 나왔다 이거예 요 .

. 8 l .



北c김세진 ) :會談을 論하기 위한 좋은 方案을 내찰음에도 不拘하고 말이

야 .

南(張忠植) :그러니까 우리 附則을 貴側에서 받아들여서 이것을 討讓할 意

思가 없다고 그런다면 굳이 貴側에서 會談을 친 것으로다가 우리는 를

做하겠어 요 .

그래서 우리 立湯에서도 貴側에서 우리의 附則을 갖다가 받아 들이겠

다고 하는 이러한 前振下에서 우리가 앞으로 움談을 열기를 期待하고 김

세진대표께서는 우선 謝適를 갖다가 賞現해서 公開的으로 謝適해 야 릴니

다.

北(김형진 ) :예, 이제 그만 합시다. 그래서 아무 때건 漆絡하십시요. 連綠

해서 우리한테 알리면 그저 午後도 좋고 諒日도 그렇게 합시다 .

商(張忠植 ) :오늘 아주 뭐 會談을 아주 깰려고 그냥 作定하고 나오천구

만요 .

南 (李學來 ) :그 結論맺기 위해서 名分을 찾으려고 김세진대표가 아까부터

그렇게 악을 쓰시곤 그했구만 .

北(김형진 ) :張先生님 그저 午後라도 그저 電話하십쇼 .

南c<s출津) :오늘은 完全히 패기를 가지고 나오인구만, 避斷하기 위한 체

기를 .

南(張忠植 ) :아 내가 電話오기를 기다리겠어요 .

北(김형진 ) :예. 電話오기를 기다린다고를 對答만 주십시요. 對答만 주면 우

리는 午後라도 나오겠어요 .

南(張忠植5 :前과 같은 그러한 前撚을 안할도록 예 .

北(김세진 ) :이거 밭리 問題를 생각해 가지고 다시 會談을 발리 및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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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합시다
.

南 (張忠植 ) :그것 저 김세진대표는 謝過를 해야되요. 謝過를 해야된다고 .

北 (김세진 ) r來讀도 좋고 모레도 좋고 빨리 首席代表先生이 . . . ... .

南(任출津 ) :아니 지금 零話를 하라는 立場입니까 지금?

南(朴秀蒼 ) : a話 를 하서야지 .

南(流忠植) :자 모두 電話하세요 우리側 받아 들이겠다고 말입니다. 單-

팀 附則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다시 생각해 보세요 .

<雙方代表 人事交換接 退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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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錄>

代 表 團 記 者 會 見





<우刻.側 代漆關 .撚漆..會綠 >

* 日時 : 1990. 2 . 7 ( * ) 12:45 ~ 13:06

* 湯所 : 板門店 우리側 地域r平和의 집 J

* 發表 및 答辯 :張忠擴 首席代表

l . 記者會見文

記者先生께 말봉드리 겠습니 다 .

오늘 io時 正刻에 始作해서 l2時 l4分에 會議가 終了됐습니다 .

우리는 지난 8 차 會談때 내놓았던 附則 4情項에 대해서 거듭 主張했

습니다.

다시 발씀드리면 合意書 lo個 合意事項에 대한 用語解釋間題와 合意事

項이 雇行되지 못했을 때의 措置間題, 그 다음에 세째 綠一팀構成. 參加關

聯 推進日程에 대해서 遂守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세가지와 또 하나는 南

北間의 單一팀이 構成됐을때 oc A와 北京아시아경기대회 組織委료會에 單 -

팀으로서 參加할 것을 우리가 통보하고 아을러 單.팀이 만9 하나라도

構成되지 못했을 때는 個別팀으로 參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4개

附則을 저희들이 내놓았습니다 .

北側에서는 오늘 지난 8次 會談때와는 달리 세개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第ll細 北京아시아대회에 절대로 個別팀으로 參加

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외에 宣言을 하라 하는 새로운 條件을 提示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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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南側이 附則을 철회하고 理.팀構成을 지연시킨 事資을 시인하고

사과해라 두번째 조건을 냈습니다 .

세번째는 南側 體育當局者의 발언을 취소해라. 그것은 태능에 . 체육당국

자가 선수격려차 가서 거기에서 發言한 것을 아마 말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立場에서는 오늘 가장 틀해했던 것이 北制애서는 이미 單

- 팀 構成을 위한 南北體育會談을 決裂露言 하기 위한 이러한 內容을 가

지고 나와서, 特히 우리나라 국가원수에 대한 경칭도 붙이지 않고 이름

그대로 불러가면서 결국은 시비를 자아내야 되했다고 하는 그것을 구실

삼아서 결국은 결렬을 해야 되겠다, 또한 南北禮育會談에 대한 이 결렬의

流任을 우리한레 전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9次會談에 임한 北側의

姿勢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뿐만아니라 우리가 附則을 제안한 배경4l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힌 거

기에 대힌 北側의 答辯을 저희들은 듣고 싫었습니다
.

웨 79年度에 당신들이 平壞에서 열리는 국제탁구선수권대회에 우리측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다른 나라 팀은 다 받아들이면서 채 안받아 들었느

냐. 결국 民族團合과 화해를 전제로 하면서 우리팀을 받아들이지 않은 동

기와 .배경에 대해서 誘明을 해달라. 일체 거기에 대해선 北側은 8 차 會

談때도 그겠고 7次會談때도 거기에 대한 答辯 안했습니다
.

뿐만아니라 84年 체코 프라하에서 있었던 社會主義 ii個 國家의 體育

部長官들이 모여서 LA올림력 보이콧트 大會에 北韓이 參加해서 자기도 동

조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板門店에 나와 가지고는 우리들 보고서 LA 올림

책에는 단독으로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說明을

하라고 그러한 適去의 신숑이 없었던 그러한 關係로 봐서 너희들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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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믿을수가 없다. 北側을 믿을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附則條孫을 우리가

제시 아니할 수 없다, 일체 거기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 答辯

하지 않고 훔콩제육회담 거기에 대해서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회피 를

했습니 다.

분만아니라 우리 국가원수에 대해서 를경스러운 이를을 부른것에 대해서

중개적으로 사과하라 여기에 대해서 우물주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들

이 잘못 들었다고 이렇게 애기를 하고 北側團長은 거기에 대한 사과의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當初 우리로서는 北測애서 오늘 여러가지 理際的인 狀況을 블 때 더

會談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의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가줬습니다만 豫想했던데로 南北體育誇談의 결렬의 責任을 우리한테 전가하

3 7 宣言으로다가 결국 兪談을 끝을 및.습니다
.

그래서 자기들이 세개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측이 받아들이고

또한 받아들이는 價.料下에서 . 會談을 다시 임하겠다 이렇게 나찰습니다.

우리 立場에서는 附則條項에 대해서 한側이 討議할 그러한 의사가 있다

고 하면 貴側에서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立湯만 밝히고서 오

늘 會談은 아무런 성과없이 終了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潑間들 하시지요 .

2 . 質疑 . 應答

質間 :이 會談은 결럴되었다라고 봐도 좋겠는지요를

答辯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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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閣 :또한 아까 수석대표께서는 北轉이 석러가지 理由를 내세워 가지z t

漆國이 베이징게임에 나가지 못하도륵 하기 위한 計劃의 일찰이라고 말

를하고 있는데 요 .

왜 張忠植 普席代表께서는 北韓이 轉國이 베이징 아시안게임에 參加하

지 않기를 바라는지, 어떻게 체 韓國의 參加를 沮止하려고 하는지 어떻

게 보십니 까 ?

答辯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南北關係의 여러가지 脚際大會에서의 실력

이 평가가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우리와 北韓이 北京아시아경기대회에서 29개 種屬에 한해서 시

합이 展開된다고 했을때 이것은 그동안에 記錄을 보더라도 제가 생각하

기에는 약 4 대 l 의 비을로 우리 韓國이 우세하다
.

그렇다고 하면 北京하늘에 그들의 형제나라라고 하는 거기에 大韓民國

의 국기가 北韓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울려피진

다고 했을때 北綠의 그 열세를 어렇게 北韓住民들 한테 北舞常湯이 알려야

되겠느냐. 그동안 韓國은 못실고 가난하고 등둥 여러가지 우리에 대한

왜곡된 선전을 해왔던 이러한 姿勢를 블 때 比京에서의 우리 轉國팀의

늠늠한 要勢라든가 또는 北韓팀의 거기에 열세로 몰린다고 했을 경우는

이러한 그 수치를 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긱했을 겁니다
.

어및게든지 이것을 單一팀을 만들어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못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訓練과 選手團構成에 차질을 주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로선 豫想을 했던 겁니다
.

그건 왜냐하면 lo 個奈項에 대해서 北韓이 진정으로 單一팀을 만들고

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共種委眞會構成間題에 대해서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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雙方間의 選手選擴間題에 있어서 利書가 상반되는 문제입니다 .

이 問題를 얼령뚱땅하고 넘긴다고 하는 것은 l次的으로 政治的인 선

전으로다가 'lo個事項을 合意해 놓고 중동위원회에 가서 要方 2o9의 代

表가 소위 혼전을 전개해서 時間을 끌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

했습니 다.

뿐만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單.됨을 만들 수 있는 計刻과 마음이 있다고 하

면 최소한도 우리가 南北間의 體育交流를 할 수 있는 이러한 風土造成

을 하는데 헙력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單一팀을 우리가 만들

기 위해서 合意를 한다고 하면 北漆選手들이 5關~ 6 o o名의 濯手 또한

其他 任員, 기자단 이렇게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700 ~ 800 名의 人員들

이 서울에 와야 될 것입니다. 뿐반아니라 우리측에서도 근 700 ~ 800 名

의 人員이 그곳에 가야합니 다.

그렇다고 하면 韓國社會를 보지 않았던 北韓의 젊은 스포.츠人들에게 어

및게 說明이 되겠으며. 그것을 어및게 받아들일 것이냐. 과연 이것을 北

韓側이 合同訓練次 서울에 北韓選手를 보낼 수 있린는가. 그 眞意를 알

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親善交換 競技라도 提談를 해봐야 되겠다 여

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

이것은 즉 한마디로 北韓의 底意는 자기들 避手들을 合同訓練次 商側

에 보낼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代辯되는 것이 아니겠느냐차 = L

래서 더 以上 저희들로서는 그 間題를 내지 않는것이 北韓의 아픈데를

찌르는 것같이 생각되어져서 저희들이 그것을 7次會談때 撚圖했던 것입

니다.

또한 交通手段의 間題입니다만 에를 들어서 우리가 潛經이라고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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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灌動裝備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했을때 대단히 高價의 物品이라고생

각하고 있습니 다
.

그러면 그러한 裝備를 北漆側의 輸送手段에 依存한다고 하게 되면 거

의다 破壞될 것입니다. 또 輸送途中에 人爲的으로 破壞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이러한 것은 우리의 特洙한 車類이 아니면 遲據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體育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우리側에서 輸

送手段에 대한 것은 자기側에서 責任을 져야 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능히 討讓해 나올 수 있는 問經인데 자기들은 그러한 車類도 있다든가

그런데 그러한 것을 無祝해 버린다든가요 .

다음 恭同z員會에 들어가게 되면 自然的으로 相對方의 施設들을 봐야

됩니다. 채냐하면 兆洲에서 와서 우리施設 보고서 마방치 않다든가 과연

北側의 3l3個 하는 種目을 말이죠 運動選手를 選拔하는 間要.라든가 또

는 合同訓練을 했을때 자기들의 施設을 請韓側 選手를에게 과연 公開할

수 있도록, 南韓側 選手들에게 과연 公開할 수 있도록 全般的으로 잘되

어 있느냐 그러한 準備를 우리가 率前誇査하는 것은 하나의 常識問題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세가지 問題에 대해서 北韓側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

는 것은 結局은 lo個事項 출意를 해놓고 共同要員會에서 結局 會談을

깰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問題를 提案하니까, 잘됐다 會談을 깨기위

한 責任을 轉漆하기 위한 좋은 漆料를 얻었다 나는 이출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質問 :앞으로 이러한 決裂事態가 經續될 경우 9月 아시아漂技大會에 韓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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側으로서는 北京에 輩.獨팀으로 參加하게 되지 않습니까 ? 그때에 北韓으

로서는 여기에 個別팀 不參主張을 正當化할 可能性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拒資한다고 보십니까를

答辯 :제가 생각하기에는 北韓.側에서는 그동안에 國際大會에서의 漆Jb間의 對

決에 北韓側이 不利하다고 하는 팀은 잘 내놓지 않았습니다 .

일일이 그걸 다 證明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北京大會에 北誘.側

이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리한 구실을 찾는데 個別팀으로 두

팀이 나갔을때 不可避한 競爭이 되어야 됩니다
.

그 競爭을 피할 수 있는 方法은 理.팀을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名

分을 내세워서 南韓側이 結局은 會談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民族團合이

라는 次元에서 北京大會에 參席, 發加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立場에

서 中國과 北韓과의 關係를 원만히 하기위 한 하나의 구실을 찾는데 = L

사람들은 神經을 쓰는것 같습니다
.

우리 立場에서는 석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아競技大會와 88올

림픽에 參加한 中國側의 國際大會에서는 마땅히 綠國팀은 單獨이든, 單一

팀이든 나가야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스포츠의 禮儀라고 생각하고 國

家間의 禮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北韓이 單一팀을 만드는데 障碍를 반들고 單一팀를成이 안됐다 하더라

도 우리로서는 單獨팀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근 ll情月동안 저의 選手 .監督들은 굉장한, 그러한 不安한 K

憲에서 練習하는데 않은 經鱗을 가져찰습니다
.

왜냐하면 職球같은 경우에 代表팀에 과연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인가

北韓팀 하고 한팀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心理負燎 .또 單一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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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때 누구를 집어넣고 누구를 빼야 하느냐 이것도 스포츠指導者나 監

督立場에서 볼 때는 대단히 그동안 고민들을 많이 해찰다고 생각해서 ; l

동안 근l年에 가까운 歲月을 치송한 것에 대해서 이제 選手들을 握力

하게 訓練을 시켜야 할 그러한 立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質問 :그러면 個別팀으로 參加하기 위한 準備는 언제부터 始作하게 되誰습

니까 ?

害辯 :우리는 單一팀構咸의 流功與否에 대해서 반반으로 찰었습니다
.

오늘에 와서는 이것은 經望的인 그러한 絶望的 狀態에 있습니다만 = t

동안 名稱合意問題라든가 團旗, 團歌 間題에 있어서 北韓이 積極的으로 나

찰기 때문에 과연 저사람들이 單一팀을 만들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로서는 構想을 했고 특히 年末前後로 해서 동구라파에 自由와 開放

물결이 들면서 北韓으로서는 立場이 國難하기 때문에 單.팀이라도 이것

을 만드는데 誠意를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반반으로 봤는데 lo 個項 마지막 출意段階에 와서 諒同委員會

의 細則을 받아들이는데 漆討를 하지 않고 받아들일때 여기에 어데

한 함정이 있지 않겠느냐. 함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確認하기 위해서는 우

리가. 이러한 附帶條件을, 履行保障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내놓

으니까는 會談을 할 의사가 있다면 그것 한면 論議하자고 마땅히 나올텐데

謙題밖의 問灌라고 하면서 필적뛰는 것은 結局은 共同委員會에 가서 얼

마를이라도 이것을 遲延시키고 決裂시킬 수 있는 그러한 作戰이었는데 미

리 그것이 오지 않았천느냐 해서 決裂에 대한 責任을 갖다 우리한데 들

린 것 같습니다
.

質問 : 中國에서는 지난번에 김일성이가 中國을 諒間했을 적에 日本言論의 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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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에 의하면 김일성이는 南北單.팀을 꼭 해야겠다는 發言을 했다고 ; l

러고 中關側에서는 南北單一팀으로 나오지 말고 個別參加가 어떠냐. 勸誘

를 했다는 '이런 報道도 있었고요. 그 辰對의 엇갈린 報道가 있었지만 = L

리고 中國이 지난해 스포츠 lo大뉴스를 選定하는데 있어서 l位가 英國

賦球場 慘事를 놓고 2位를 南北體育會談을 놓을 정도로 中國의 關心이

높았거든요 .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北京大會에 參加를 할려면 中國制의 辰應이 ,앞

으 로 個別팀이 나갈때 中國側의 反應.이 이제 漆屬이 되는데 北韓側의 妨

害工作에 의해서 우리팀選手團이 參加못할 確率은 어느정도라고 보시고 北

韓側의 妨害工作은 어및게 나갈 것이라고 보시는가요를

答料 :제가 생각하기에는 86아시아게임, 88올림적을 통해서 東西가 和解의

路程에 이렇게 놓여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中讀政府로 볼때는 建函以來 가장 大規模의 讀際스포

츠大會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中國의 lo憶以上의 人디가 獸迎

하는 이러한 大會에 轉國이 올림픽을 關催하고 아시아誇技大會를 關催했

던 韓國이 參加하지 못한다고 하면 北京大兪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

하기에는 r김빠진 맥주 J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게 만약에 北側이 이것을 妨害한다고 생각했을때 이것은 北京當局을

國難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것은 남의 나라의 진치에 結局은 재를 부

리는 이러한 結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北京當局에서는 容納을 안찰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에 漂.技에 交

流라든가 또한 其他 國際社會에서의 開催된 모든 출種 學術會談에 參加

하는 態産를 보더라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兆京側에서 우리팀의 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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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參加를 許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質關:그럼 이제 兆韓側에서 할談決裂의 素任을 結局은 우리한테 떠 넘기

면서 자기네들의 決裂을 合理化시키기 위해서는 갖은 妨등工作이 나올것

이 아니겠습니까를 中國의 우리同胞들에게 惡宣情도 많이 할 것이2 틀

림없이 그렇게 나갈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對備策이라고 그럴까

요, 이런것도 마련할 必要가 있지 않느냐?

害辯:물른 그 間題에 대해선 저희 體育에 어떠한 責任을 지고 있는 사

람으로서는 對情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過去의 國際

大會에 나가서 北韓進.手團과 같은 選手村에서 生活을 및번 해본 經流이

있습니 다
.

가장 神經을 쓰는 것은 分斷賜에 있어서의 選手團 要加에 있어서 組

織委員會가 徹底하게 係護를 하고 또한 相對方의 妨害를 事前 막아주기

위해서 準術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先例가 있기 때문에 北京當局이 그렇게 無誇<s

하게 北韓.常局의 妨害策動에 의해서 우리選手들이 參加하는데 經經을 빛

는다든가 또는 現地에 가서 여러가지 試合을 한다든가 또는 訓練을 하

는데 그것을 妨害했다고 하게되면 그것은 곧 大韓民國을 妨害하는 것이

아니라 中國政府의 일을 妨害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中國과 北雄과의 Ba

係가 惡化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質問:한가지만 더 여찰겠습니다. 最近에 南兆開의 體育綿係는, 사실 이 體

育會談은 漆裂로 끝났지만 r될드컴 J識球라든가 이런데서 상당히 전향적인 = L

런 雰圍氣를 造成해 왔는데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各種 아시아選

手權大會라든가 世界選手權大움에 北韓과 마주치는 경우가 많을텐데 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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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이게 경색되는 要因으로 作用할 憂慮가 되는데요?

答辯 :제가 보기에는 濯手들 個個人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南北間에 서

로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마 人間이자 하나의 本能이라 생각

하고 같은 種族에 있어서는 누가 指示를 하지 않드라도 그런 마음을

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만약에 지금 世界가 閑放化되고 閉鎖社찰가 開散化되는 이러힌

適程에서 北韓當局이 北韓選手들 한테 예를 들어서 試合場에서의 치사스

러운 그러한 場面을 演出하도록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結局 北諒社

會가 그민큼 孤立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서로 그러한 무모한 行

動을 해서 北韓이 國際理論에서 지탄을 받는 行爲는 삼가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質問이 없으시면 이걸로 끝내시 죠 .

수고 않이 하諒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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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場所 :板門店 우리側 地域 r平和의 집 J 앞 勝段

* 發表 및 答辯 :김형진 驪長

l . 記者會見文

기자선생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방금 제9차 북남체육회담이 끝諒습니다.

제9차 북남체육회담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돼온 북남체육회담을 심각히 출

화한 기초위에서 사실상 지난 제7차 회담에서 유일팀구성에 관한 합의서가

세상에 공포돼야 하겠음에도 를구하고 그때로부터 오랜기간 합의서가 채백

되지 못한 문제를 놓고 우리는 남측이 이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

을 명백히 하면서 회담을 구원하고 유일팀구성을 하루발리 탄생시킬 염원

으로부터 세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첫매로는 ?lj ll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반드시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참가

하며 어떤 경우에도 별개의 팀으로 참가하지 않는 것을 합의하고 공동으

로 세.상에 선포하자 이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

두번째 남측이 지금까지 6차회담이후에 회담이 최종 결속단계에 와서회

담 외적인 문제와 부칙과 같이 를절요한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회 담앞에

난관를 조성한 문제를 시인하고 그를 깨끗이 철회한 것이 두변째 문제였

습니다.

세번째 문제는 남측의 체육부장관과 또 남축올림픽위원장의 발언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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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기한 세가지 문제였습니다. o1 문제 로 말

하면 유일팀 탄생이 경각에 오른 현 시점에서 회담이 결렬 상 태로 조

성하고 있는 구측의 립장을 명백히 확인 하기 위한 초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였습니 다
.

채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회담에서 제기 하는가를 그것은 남측이 유

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을 계획적으로 지연시키고 유일팀 탄생을 의도적으

로 결럴시키기 위한 책동을 하고 있는 짓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측은 회담장 안에서는 북남유일팀 구성에 실천의지가 있는 듯이 사실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회담 전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상 회담을 계획

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유일팀이 하루 밭리 성사되는 친을 어및게 .하나 막

아 를려고 책동했습니다 .

l차부터 6차까지 회담과정은 기자선생님이 취재하는 것으로 관단해 주

십시요.. 지난시기에 취재한 것으로써 다만 여기서 실예를 들어말씀드릴 것

은 6 차 회담이후의 행동을 놓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지연과 결렬의 책

동을 어및게 일렸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찾아를 수 있습니다幣

6차 회담에서는 아는바와 같이 유일팀구성 lo개항 기본합의서가 완전

합의됐습니 다. 또 공동추진기구의 구성방안 세칙이 합의됐습니다. 우리측의

대범한 아량과 양보에 의해서 이 기본 힙의서들이 채택되고 찰의되자 남

측은 6차 회담장에서 기뿐 얼굴로가 아니라 근심어린 얼굴로 할의되지 않

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

그렇게 하고 들아가서는, 또 6차 회담에서는 찰방이 제7차 회담에 나

와서 합의서 채택에 서멍찰 것를 합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 라

이 채백을 위해서 실무대표집촉을 할 것을 위임 했습니다. 이 실무대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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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에서는 기본합의서와 별도 합의서에 문안정리를 위임했습니다
.

그런데 제4차 실무대표 접촉에 나와서는 6차회담때 합의된 문제를 합

의 안했다고 생억지를 쓰다가 4차 실무대표점촉애 나와서는 합의되었다고

부끄릴치만 말해 놓고 37개항의 부칙카 같은 회담외적이거나 를필요한 문

제들를 들고 나왔습니다
.

우리회담은 북과 남이 유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회담입니다. 기자선생 여

러분 ! 그래 남측이 4차 실무접측매 들고 나온 친선교환경기. 시설답사반

교찰. 교통수단보장. 자동차, 선박. 항공로 문계, 전반적 북남의 체육교류의 관

한 문제 또 나가서 체육학슬교류된제와 같은 엉뚱한 본회찰의 의제 밖에

를제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연 그래 이것이 말로는 유일팀을 구성하겠다

고 하는 남측의 립장입니까를

북남체윽회담은 찰방를림적위원회 위원장간에 명백히 세상에 씨한으로 약

속한 바와 같이 제 ll차 아시아경기대회 유일팀으로 출전하기 위한 문제를

의제로 하기로 진행된 회담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유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문제를 들고 나찰어야지 이제는 유일

팀구성이 당장 막바지에 구성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 시기에 와서 ;l

것도 .서명일 일주일을 앞두고 37개항의 외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과연 유일팀을 하자는 립장입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또 남축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추궁 앞에서 회

담외적인 문제들을 마치 성의있는 것 처럼 철회하고는 다시말하면 친선교

환경기 ,시설답사반. 교통로문제 이것은 너무도 엉뚱하기 때문에 세상사람들

이 비출는 것으로 해서 철회했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마당에 나와서 별개의 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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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가 할 데에 대한 합의를 찰방간에 해서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 조

직위원회와 아시아올림픽 리사회에 편지를 보내자고 하는 문제를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유일팀을 구성하기 위해 진실로 바라는 남측의 립징입니까?

이 모든 사실로 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남측이 치담장안에서 계획적으로 .

의도적으로 회담을 지연시키고 유일팀을 좌탄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책동

이었다는 것를 명백히 말할수 있습니다 .

그출기 때문에 오늘 9차회담에서 까지 이미 세상에 그 부당성이 폭로

된 제동장치와 같은 보장장치를 또 들고 나옴으로써 회담의 장벅을 세워

찰습니 다
.

회딤장 밖에서 사태를 출시다. 지난 l될8일 남측올림적위원회 위원장 또

대한체육회 회장이기도 할니다. 올림적위원회 위원장은 태능선수촌 훈련 개

시식을 진행한 다음 기자들 앞에서 별개의 팀으로 나가는 것 보다도 유

일팀으로 나가는 것이 저조한 성적을 쟁춰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세

상에 대고 선언했습니다 .

과연 어떤 개별적인 체육인이나 기자도 아닌 회담장에 자기대표를 파견

하고 있는 남측 올림적위원회 위원장이 한말은 유일팀보다도 별개의 팀

으 로 참가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적당하다고 신포한 것으로 되며 이

것은 분열주의직인 사고방식의 산물인 것 입니다 .

또한 이것은 유일팀을 파탄시키는 남측의 명백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

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이게 l월8일 입니다. 이게 올림적위원회 위원장이 말

한 게. 그린데 그로부터 이틀후인 l월 lo일 제4차 실무대표접촉 때입니

다. 이틀후인 이런 선언이 있은 다음으로 부터 이틀후에 남측대표들은 실무대표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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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와서 37개항의 부칙을 내놓았습니다. 아까 그 부당성을 이야기 했습

니다.

과연 이것이 올림적위원장이 한 선언과 실무대표접촉에 나와서 이틀후에 제

기한 이 문제가 우연한 일치입니까? 이것은 바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지나긴 대결과 승패를 겨루는 것을 원하고

있는 남측 립장의 명백한 표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지난 l월3l일 남측의 체육부장관은 태능선수촌에 나가서

올해 체육부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서 다름아닌 올해 체육부 업무계획입

니다. 당국의 체육 최고책임자이면 응당 올해 체육업무계획에서 북과 남이

유일팀을 구성하는 것이 민족의 염원이고 온 체육인들의 갈망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어렇게 하나 유일팀을 구성시키기 위한 말을 하지 못할 망

정 제ll차 아시아경기?회에 별개의 팀으로 나가서 종합 2 등 달성 , 성취

할 것을 할데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남측체육당국의 을해 업무

계획이라고 선포했습니 다
.

이것은 회담장에서는 유일팀을 구성하겠다고 말로는 하지만 사실상 남측

의 고위당국자들이 뒤에 앉아서는 유일팀으로가 아니라 별개의 팀으로 나

갈데 대한 유일팀 파탄선언인 것입니다.

이로부터 오늘 제9차 회담에서는 여지없이 .부당성이 폭로되고 세상사람

들에게 밍신을 한 제동장치인 보장장치 문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깃은

남측이 자기의 속심을 명백히 낱낱이 드러낸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남측의 부당한 책동과 행동으로 해서 회담을 결럴위기

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제기한 세가지의 중대한 문게를 내

놓 고 이 문제에 남측이 똑똑히 대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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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측은 부당한 보장장치문제를 토의할 것을 거른하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

구에 한마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채냐하면 이것은 회

담장에 나온 대표들의 모든 행동과 발언이 모든 행위로 봐서 대답을 줄 수

없다고 우리는 찰단했습니다 .

왜냐하면 남촉대표단 뿐만아니라 남측 체육관계 최고일운들이, 책임자들이

통일이 아니라 분열을 추구하는 정책을 확고히 추종하고 있다는 것을 명

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

이로부터 유일팀으로가 아니라 별개의 팀,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대결을

촉구하는 별개의 팀으로 나갈려는 이런 릴장을 오늘 회담장에씨 명백히

러내 놓았습니 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회담을 결속하면서 남측이 이린 림장과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 체육인의 본연의 자세로 들아와서 유일팀을 진심으로 바

라 고 민족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제기한 중요한 문제에 화

답을 하지 않는다면 남측이 취해온 모든 책동으로 인해서 체육회담이 더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우리가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확답을 줄때까지, 대답이 을때까지 기다린다고 남측

에 촉구를 했습니다 .

때문에 남측은 자기 부당한 분렬주의적 림장을 깨끗이 청산하고 민족의

화합과 단합에 이바지하는 유일팀 구성을 위한 본연의 체육인의 자세에 들

아와서 긍정적인 대답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할뿐 임니다 .

다음번에 만날 날짜는 남측이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긍정적인 확답을 줄

의향이 있다면 우리에게 네일도 플고 오늘 오후도 를고 모레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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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답이 오면 우리는 회담장에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들 있으면 말씀하십시 요 .

2 . 質疑 .應答

質問 :다음번에 만날 날짜를 결정했습니까 ?

答辯: 다음번에 만날 날짜는 남측이 무리가 제기한 문제의 긍정적인 확답

을 줄 의향이 있다면 우리에게 내일도 를고 오늘 오후도 를고 모레도

좋습니다. 확답이 오면 우리는 회담장에 나옵니다
.

質問:남한측이 북경아시아경기대회때까지 최종확답이 없으면 북경아시아 대

회 참가여부를 어렇게 결정하실 겁니까?

害辯:그것은 남측에 딜려 있습니다. 남측이 자기 부당한 립장을 철회해야

됩니다. 만약에 철회하지 많는다면 민족을 우롱하는 것이고 인즉의 엄원

을 배신하는 것으로 됩니다
.

質問:북경아시아대희애 남측의 최종 확답이 없으면 분리된 팀으로 출전할

생각입니까 ?

答辯:우리는 유일팀을 구성하기 위해 나찰습니다. 어렇게 하나 릴개의 팀

으로가 아니라 유일팀으로 나가기 위해씨 회담을 하며 앞으로 진지한 U

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

다른 질문 없으면 그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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